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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교수의 정치학: 
삶， 그리고 연구와 강의를 중심으로* 
김 학준(동아일보) 
I.머리말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국정치학계가 배출한 제 1세대 정치학자군(政治學 
者群)의 대표적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고(故)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세 
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야에 압축되어 있다. 서양의 정치사상과 정치 
철학이 그것이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1949년부터 서울 
대 사회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로 별세한 2α)()년까지 반세기 동안 김 교수는 
이 분야 하나만을 천착했다. 서양의 정치사상파 정치철학 - 이렇게 짧게 
표현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얼마나 폭이 넓고 뜻이 깊은가? 기본적으 
*이 글은 은사 김영국 교수의 2주기를 맞아 제자들과 후학들이 선생님올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발표회에서 선생님의 정치학세계를 돌이켜보려는 뜻으로 쓰여졌다. 선생님 
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독서와 사색이 깊으셨던 터에， 그 가운데서도 난해한 정 
치철학을 전공하셨던 만큼. 선생님이 이룩하신 정치학세계는 매우 넓었다. 그렇기에 필 
자처럽 생각이 짧고 공부가 약한 사람이 접근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도 감히 집 
필하게 된 까닭은 선생님께서 못난 제자에게 베푸셨던 학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뜻에 있다. 선생님의 정치학세계를 다시 살펌으로써 선생님의 가르침올 제대로 따르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아울러 뒤늦게나마 마음가짐올 새롭게 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한 만큼， 훌륭한 제자들파 후학들에 앞서 가장 용렬한 필자가 집필하는 것올 너그 
럽게 받아주기 바란다. 또 세상 뜨신 은사롤， 읽는 이들의 혼란을 멀어주기 위해 경칭올 
생략하거나 대명사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용해주기 바란다， 이 글이 장차 한국에 
서 정치학이 발달한 역사를 밝히려는 동학들에게 하나의 작은 자료가 된다면 보랍이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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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양의 철학， 특히 고대 그리스철학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이 방면의 
서양어 원전들올 읽을 어학능력이 기본적으포 요청훤다. 따라서 이 분야를 
자신의 전공으로 삼는다는 것은 비상한 각오와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도들은 어느 특정 시기， 어느 특정 사조， 
어느 특정 사상가， 어느 특정 주제에 집중하게 된다. 김 교수 역시 마찬가 
지였다. 그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살피건대， 그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로부터 시작해 근대의 마키아벨리 
(Niccolo di Bemardo Machiavel1i)와 루소(Jean ]acques Rou쨌au)를 거쳐 현 
대 의 라스키 (Harold ]oseph Laski) 와 매키 버 (Robert MacIver). 그리 고 스트라 
우스(Leo Strauss)와 브레히트(Arnold Brecht) 에 이르기까지 서양정치철학의 
주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마키아벨리， 루소， 라 
스키， 스트라우스 등에 매우 밝았다. 특히 마키아벨리와 라스키 및 스트라 
우스에 대해서는 국내 제 1 인자였고， 스트라우스에 대해서는 독보적 존재 
라고 평가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올 것이다. 
그러면 그 정치사상가들에 공통된 정치학적 주제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국가란 무엇인가?"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서로 연결되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 위에서의 “정치학이란 무엇인가?"의 문 
제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김 교수는 반세기의 삶올 이 질문 
과 씨름하며 보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이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그의 지적(知的) 활동의 궤적을 살펴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II. 예비적 시기 : 정치학과 학부시절 
1. 정치확과를선택한까닭 
우선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자로서의 학문활동을 본격척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정치학자로 입신하기 이전의 예비적 시기에 대해 간단히 살피기로 한 
다. 그는 어려서부터 박람강기한 발군의 수재로 평판이 높았다. 1930년 6 
월 26일에 인천의 한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등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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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서울의 6년체 경기중학교얘 입학했다는 사실 져채가 그 점융 부분 
적으로 증명해 주거니와， 경기중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옳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5학년 때인 1949년 6월 20일에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데 이어 그때로서는 수재들 가운데서도 수재둘만이 합격활 수 있다는 세평 
을 듣던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천채소년 김영국’ 의 
전설을 낳으면서 장차 학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 8월에 설립됐고， 정치학과는 이 때 동시에 창셜됐으니， 그는 입학 
년도로만 따져 4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그는 왜 정치학과를 선택했던가? 그 스스로 아 물음에 대답한 일 
은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 가운데 그의 심경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어 
다음에 인용하기로 한다: 
식민통치는 이 땅에서 반만년올 흐르던 정치의 강좋기룰 묶어놓고 물 
없는 불모의 하상(河皮)만올 남겨 놓았다. 해방은 마치 36년간의 제방을 
하루아침에 둑 터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겨레는 
잃었던 목숨을 되찾았고 정치의 부활을 보았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교 
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음 
은 바로 이러한 민족의 정치적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는 국가생활의 관건이며 정치가는 인간중의 인간이며 정치화은 제 
(諸)학문의 대종이라는 지배적 풍조 속에서 장차 이 나라 이 겨레의 초석 
이 되어 경륜올 펴보겠다는 구시대의 지사， 대홍령올 바라보는 패기찬 실 
천가， 제학문 위에 군렴하겠다는 야망을 가진 이론가들이 정치화의 수엽 
과 정치역량의 배양차 정치학과에 모여들었다J) 
김영국의 정치학도로서의 학부생활은 1949년 9월 1 일에 시작되어 4년 7 
개월이 지난 1954년 3월 28일에 끝났다. 그 사이 몇 차례에 걸친 학제의 
변경(예컨대， 새 학년도의 개샤일을 1949년에는 9월 1 일로. 1950년에는 6 
월 1 일로. 1953년에는 4월 1 일로 바꿨다) .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일 
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은 서울대의 전시연합대학으로의 통합 및 분리 등에 
따른 혼란이 겹쳤기 때문이었다. 그의 학부 성적표활 보면. 1949년도가 기 
1) 김영국 r학풍 한 세대 (8) : 정치학J. 서울대학교 『대학신문J. 1976년 5월 31 일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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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고 1950년도와 1951년도는 아예 없는 채 1952년도와 1953년도가 
기록되어 있을 뿔이다. 그렇게 된 첫째 이유는 그가 1950년 8월 10일에 육 
군 보병 2병(군번 0785472)으로 입대해 1951 년 3훨 31 일까지 7개월에 걸 
쳐 복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제대와 동시에 부산에서 피난생활올 하며 
생계를 위해 잠시 어떤 사업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50년 11월에 
개설돼 1952년 5월얘 해체된 전시연합대학에는 적을 두지 않았다 2) 그가 
복학한 때는 1952년 2학기였다. 이때의 김영국 학생의 모습을 서올대 문리 
대 정치학과 2년 후배인 구범모(具範護)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김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1952년 6 . 25동란중 부산 동대신동으로 피난갔 
던 문려대 판잣집 가(假)교사에서였다. 그로부터 근 40개 성상이 지났지만 
그때 김 선배가 풍겨주었던 대쪽같이 곧은 성품과 욱파 같이 맑기만 한 마 
음은 지금도 변함없는 그의 모습이다 .. 3) 
그의 학부시절 정치학과 교수진이 어떻게 짜여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 
다. 여러 자료들올 종합해 보면 4) 1 학년 때이던 1949년 9월 1 일부터 1950 
년 5월 31 일까지에는 조선정치사와 조선정치사상사 분야의 이선근(李월 
根)， 민주주의론 분야의 신도성(慣道展)， 조선사상사 분야의 김경수(金敬 
洙) , 국제정치 분야의 이용회(李用熙) ,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박일경(朴} 
慶) , 경제원론과 재정학 분야의 임원택(林元澤) 둥이 전임으로 재직했다. 
2) 서울대에 비치된 김영국 교수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김영국 교수와 6년제 경기중 
학교 동기생이면서 서울대 정치학과 1년 후배가 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이기원 
(李基遠) 전 교수는 이렇게 회상했다: “김영국은 검정고시훌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 
에 입학해 대학은 나보다 1 년 선배가 됐으나 경기중학교 때부터 친했기에 정치학과 
때도 선후배를 떠나 아주 가깝게 지냈다. 6 . 경동란이 일어나면서 그도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생계를 위해 어떤 사업에 종사하느라고 전시연합대학에 둥록하지 않았 
다." 2001 년 12월 17일 전화통화 
3) 구범모 교수의 회고는 인산(仁山) 김영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면인산 
김영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정치학의 전통과 한국정치.~ (서윷; 박영사. 1990) , j-jj 
쪽에 실린 구 교수의 「하서(寶序 )J에 포함되어 있다. 
4) 서울대학교 %년사 편찬위원회 편 r서울대학교 50년사J (서올: 서울대학교. 19%). 
하. 852-853쪽. 또 김영국， 위와 같음. 임원태에 대해서놈， 두남(삼南) 임원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편두남 임원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사회과학의 제 
문제~(서울: 법문사. 1988).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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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수(徐王훌)는 입학 직전 또는 직후의 어느 시점에 전임강사직에서 사 
임했던 것 같다. 이선근온 1950년 2월에， 박일경은 1951 년에， 신도성은 
1952년에 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었다. 외교사와 국제법 분야의 신기석 
(申基碩)은 1951년에 정치학과 전임직에서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어느 시점에 부임했던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정치학파에 재직 
했음이 분명하다. 1951 년에는 경제원론과 재정학 분야의 김두회 (金斗熙)
가， 1952년 10월에는 민병태(閔困台)가 각각 부임했다. 다른 한편으로， 
1949년 9월에 부임한 임원택 전임강사는 6 . 25전쟁 발발과 더불어 군에 
입대했다가 1953년 4월에 사직했다. 
2. 당시 정치학의 학풍과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진 
그의 학부 성적표를 보면， 전체 취득학정 186학점 가운데 졸업논문학점 
6학점을 제외한 180학점이 정치분야 80 , 외교 및 국제법 분야 22 , 경제 및 
재정 분야 20 , 사회학 분야 14, 헌법 및 행정법 분야 4, 프랑스어 및 독일어 
분야 20 둥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정치학 강좌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 
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강했으며， 특히 외국어에 많윤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에 관해 필자의 학부학생시절까지 내려온 ‘전셜’ 에 따르면， 
그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뛰어나 학부 때부터 정치학 원전들에 능숙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적표에 나타난 프랑스어 성적은 뜻밖에도 보통 수준이다. 
그 까닭은 당시 성적평가가 매우 인색한 데 있었을 것이다. 
그의 학부시절의 정치학 수학(修學)과 관련해 우선 토론돼야 할 대상은 
이 시기 국내 정치학계의 학풍이다. 이 방면올 깊이 연구한 김계수(金桂 
洙) 교수에 따르면， 김영국은 우리나라 정치학의 ‘발족기(發足期)’ 또는 
‘초창기’ 에 정치학올 공부한 셈이 되는데， 이 시기의 “한국 정치학은 […]
일본의 학적(學的) 경향에 지배적 영향올 받았다.’ 그러면 ‘일본의 학적 
경향’ 이란 무엇올 뜻하는가? 다시 김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정치학은 정치학연구를 국가학과 법률학의 일익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정치 
학에 있어서 법적 · 전통적 접근법의 경향이 이 시기의 한국 정치학의 지도 
적인 정치학자들의 학문적 활동으로서 반영되었다딩) 이 점은 김영국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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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표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그가 수강한 정치학 과목룹의 대후분이 (1) 국 
가학. (2) 정치를 법적 · 제도적으로 접근환 정치제도론(정부론‘ 정부형태 
론， 의회제도론， 민주정치제도론)， 그리고 (3) 정치롤 사상적 철학적으로 
접근한 정치사상사 및 정치철학 둥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상사에 관심이 
컸기에， 조선사상사와 사회사상사도 각각 수강했다. 
김 교수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학과 학부학생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학문적으로 볼 때 당시의 학풍은 정치학의 계보로 본다면 이른바 전통적 
연구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전전(戰前)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법학적 정치학의 잔재가 컸고 영국과 미국의 정치학 교과서가 원서 
로 또는 역서로 새로이 읽혔다. 그 가운데 이용회 교수가 신설한 국제사정 
강의는 당시로 보아서는 분휴가 어려운 새로운 강좌였다. (- .. ) 사변 후 모 
든 것이 폐허로 돌아갔지만 정치학의 경우는 얻은 것이 많았다. 외국 특히 
미국과의 접촉이 긴밀해짐에 따라서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 ... ) 어려 
운 여건아래서도 어떻게 입수했는지 새로운 서적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새로운 서적이란 어떤 것이었나? 다시 김 교수의 회고를 들어보자. 
“새로운 주제는 아무래도 민주정치론이 되고. C 베커 (Carl Becker) 의 
Mαlem Democracy(1941)가 불법으로 복사되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읽혔 
다이 
3. 민병태 교수와의 만남 
그의 학부시절에서의 중요한 한 계기는 1952년 10훨에 마련됐다. 연세대 
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장으로 었던 공상(公 
三) 민병태 교수가 주임교수로 부임해 온 것이다. 민 교수는， 동아일보 논 
설위원으로 부임함과 아울러 제 1야당 민주국민당 입당을 통해 정계에 입 
문하고자 교수직올 사임한 신도성 교수의 후임이었다. 민 교수는 당시 만 
39세에 지나지 않았지만 국내 정치학계의 제 1 인자로 꼽히면서 7) 어느 분야 
5) 김계수 r한국과 정치학~ (서울: 일조각. 1987). 4쪽， 
6) 김영국， 위와 같옴. 
7) 김계수한국정치학· 현황과 경향'~ (서울: 일조각. 1%9). 'i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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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국가학 훈야에서， 톡히 다원주의국가론 분야에서 탁월했다. 3학년 2 
학기 재학생이던 김영국은 민 교수의 국가학 강의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워 각벌히 따르게 됐으며 민 교수는 민 교수대로 자신와 경기중학교 후 
배이기도 하면서 학구열에 불타 있는 이 수발(秀技)한 제자에게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때를 앞뒤한 시기의 정치학과 강좌들과 관련해， 김 교수는 이렇게 회 
고했다: “새로 부임한 민병태 교수는 난삽한 다훤주외국거이론윷 전개하 
고， 이용희 교수는 현대미국정치학계의 태두로 알려진 메리엄 (Charles 
Merriam)의 저서를 소개하는 한편 정부론 강좌률 신설했다. 그리고 신도성 
교수가 민주정치원리 이외에 정치과정과 관련된 정당과 압력단체의 개념을 
심어주었다. 예펀된 이션근 교수가 외교사와 최근조선정치사들을 강의했 
다 그러면 교재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다시 김 교수의 회고를 인용한 
다: 
전시였옴얘도 불구하고 부산 광복동 거리에는 고서상(古書商)이 아닌 
서적상이 길가에 책융 벌려놓고 책올 팔고 있었다. 대부분이 옛날 책이었 
으나 그 가운데는 일본， 미국 둥 지역에서 발간된 신간서가 많았다. 교수 
와 학생들은 메마른 호주머니의 바닥을 털면서 경쟁하다시피 진귀본을 
사고 입수할 길도 없는 신간을 책방주인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 
다. 당시의 서적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서적은 대부 
분이 밀수 아니면 개인의 소장서였고 양서는 미군 도서관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책이었으나 출판년도로 따진다면 오래된 
것이었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서틀이 외국에 있어서 정치학 연 
구현황의 편모를 알려주기에는 충분했다. 전전(戰前)에 일본올 통해서 
수입된 독일계 학문체계 이외에도 새로운 학문체계가 있다는 것올 일깨 
워준 것만 해도 그 공로가 크다. 다행한 것은 우리가 우연히 접한 미국의 
정치학은 2차대전후 획기적 발전을 했고 모든 면에서 세계의 정치학계를 
주름잡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앞선 이론을 부족한 독해력과 미 
숙한 훈련의 애로를 겪으면서도 이해 섭취 소개하려고 애썼던 젓이다 8) 
8) 김영국，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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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의 회고에 따르면， 대체로 1952년과 1953년옳 고비로 전션이 안 
정되면서 대학도 비교적 안정옳 되찾아갔고 그러한 분위기 아래 휴럽과 미 
국의 정치학 책들이 번역되어 나왔다. 그 책들에 대해서논 다음에서 셜명 
하거로한다. 
III. 다원주의국가론에 몰입하다 
1 . 정치학과 석사과정시절 
김영국은 1954년 3월에 서울대학교 제 11 회 졸업생으로 정치학학사를 받 
으면서 1954년 4월 1 일자로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3년 뒤 
인 1957년 3월에 정치학석사를 받는데， 이 3년 동안의 수학 내용에 대해 
살피기로한다. 
우선 이 기간의 학풍올 돌이켜 보면， 구범모(具範護) 교수의 표현으로 
는， ‘국가론의 추상론적 논의’ 가 주류률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행 
태주의적 정치학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국가론’ 과 관련해서는， 
(1) 블룬출리(Johann Kaspar B1untsch1i)와 그나이스트(R. Gneist) 빛 옐리네 
크(Georg von ]ellinek)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 국가학의 정향. (2) 바커 
(Emest Barkεr)와 라스키 및 콜(G.D.H. Cole)과 매키버 동으로 대표되는 영 
국의 다원주의국가론의 정향， 그리고 (3) 마르크스(Karl Marx)의 유물사관 
적 국가론의 정향 둥이 지배적이었다 9) 이 가운데 시대적 정치적 제약올 
가장 많이 받은 정향은 물론 마르크스 국가론이었다. 공산주의자들과 무려 
37개월에 걸쳤던 전쟁올 막 멈춘 직후의 엄혹한 반공분위기 속에서， 그리 
고 ‘이적(利敵) 표현물’의 소지와 독서를 금지시킨 국가보안법 아래서， 마 
르크스의 저작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런가 하 
면， 독일 국가학의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시 
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학문으로 인식됐다. 이 점과 관련해 윤천주(尹天柱) 
교수는 1950년대 중반에 이렇게 회고했다. 해방 후 변경된 우리의 상황에 
9) 구범모 r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제 2집 0 9(7).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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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20년대까지 세계척 영향윷 가졌고 이제는 독일인 자신도 수정을 가 
하고 있는 일반국가학적 사고방식에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의존하였다는 것 
은 우리 학계가 얼마나 후진척이었던가를 말한다 "10) 이러한 배경에서 자 
유민주주의의 이념파 제도가 실험되던 1950년대의 정치상황과도 맞몰려， 
자연히 다원주의 국가론이 가장 큰 관심올 받았다. 따라서 김계수 교수의 
조사로는 이 시기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읽히던 정치학 책은 라스키의 저 
서들과 매키버의 저서들이었다i 그리고 그 무렵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던 
미국의 행태주의적 쟁치학파 관련해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주창해 오면 
서 이른바 정치과학운동을 이끌어용 시카고학파의 태두 메리엄의 저서들이 
널리 읽혔다 11) 이 과학적 연구와 관련해. 김영국 스스로 이렇게 회고했 
다: 
[1950년대 중반과 후반 사이〕 상당수의 정치학자가 도미중이거나 도미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여 신풍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에서는 법학 및 제도 
연구를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전통적 학풍을 청산하고 사회학 및 심리학 
올 기초로 경험적 및 분석적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정치학의 연구도 
경험을 토대로 과학화하자는 것이 이들 학자들의 일반척 주장이었다. 가 
령 국가가 무엇이냐의 문제는 관념으로 규명될 수는 없으며 개별국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뒤에나 비로소 그 실태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 
른 한편 정치는 법률이나 제도와 같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기에 이를 통태 
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척할 펼요가 었다 
는 점이 또한 역설되었다 12) 
그 무렵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진윤 이러한 흐롬에 대체로 가까운 편이었 
다. 정교수에 민병태， 부교수에 이용회와 김두희， 대우교수에 김성회(金成 
熺) . 전임강사에 박준규(朴浚圭) 둥 5명이 전임이었으며， 김운태(金雲泰)， 
서임수， 황산펙(黃山德) . 정인홍(鄭仁興) . 이세구(李世求) . 서석순(徐碩 
10) 윤천주 r한국정치체계서셜: 정치상황과 정치형태J. 증보판(서옳: 문운당. 19(2). 
92쪽. 
11) 검계수 r한국과 정치학J.8쪽. 
12) 김영국，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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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 , 한태연(韓泰淵) , 이정우(李品雨) , 천판우(千寬宇) 퉁 9명이 시간강사 
로 출강했다1:3) 그폴 가운데 민 교수가 바로 다원주의 국가론의 대가로 국 
내 정치학계의 주류를 이끌고 있었고， 미국의 브라훈대학교에서 정치학석 
사를 받은 데 이어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친 박준규， 
그리고 국내에 메리염을 소개하는 데 선구척 역할을 수행한 검운태가 14) 메 
리엄올 중심으로 한 사카고화파의 ‘체계척 정치학’ 올 강의하고 있었다. 미 
국의 네브라스카 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고 라스키의 정치이론에 밝았 
던 서석순， 역시 미국에서 서양정치제도룰 전공한 이정우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학을 소개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용회 교수는 국제정치학올， 
김두회 교수는 경제원론과 재정학올， 그리고 김성회 교수는 유럽정치사와 
서양정당정치론을 각각 강의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토론될 점은 김성회 
교수 역시 메리엄의 한 저서 7be Role of ?olit따; ín S'ocial Chaηwe (1936)를 
1955년에 민중서관에서 『사회변동과 정치』로 역간했다는 사실이다. 유럽정 
치사와 서양정당정치론을 전통적 방법에 서서 가르치던 김성회 교수도 메 
리엄의 저서를 번역했다는 사실은 메리엄의 ‘체계척 정치학’ 또는 ‘정치과 
학운동’ 의 영향이 대부분의 정치학과 교수들에게도 빌려왔음울 뜻했다. 
2. 민병태 교수의 국가다원론에 영향받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라스키로 대표되는 다원주의 국가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둔 민 교수의 정치학세계를 짧게나마 살펴볼 필요흘 느끼게 된다. 
단순화시켜 말하건대， 국가에 관한 이론과 사상 및 철학이 플라톤과 아리 
스토탤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되어 고대 로마의 
철학자돌과 중세의 신학자들을 거치고 마침내 근대의 정치사상가들에 이르 
러 국가학으로서 하나의 체계를 갖췄을 때， 그것은 대체로 절대국가론의 
15)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IF정치학보』 창간호(1955년 12월)의 끝 부분 강사진에 
포함된 천관우는 물론 언론인 천관우로 ‘신문원론 을 강의했다. 김영국은 3학년때 
두 학기에 걸쳐 이 과목을 수강했다 
14) 그는 1955년에 제일문화사를 홍해 메리엄의 l꺼>logue to ?olit띠를 『정치학서셜』로 역 
간한 데 이어， 1956년에는 일조각을 통해 메리염의 3’'vstematic ?olitic:ç롤 이우현(李宇 
鉉)과 함께 「체계적 정치학』으로 역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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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 이 절대국가론의 이론척 핵심은 무엇이었 
나? 그것은 주권론이었다. 국가가 사회전반에 걸쳐 무제한적 최고권력옳 
행사할 수 있다는 절대주권론으로 근대국가는 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절대주권론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상가들 가운데 대표적 학자가 바로 
독일에서 단체법이론을 창시한 법학자들 가운데 지도적 학자인 기예르케 
(Otto von Gierke) 였으며 기 예 르케의 이 론을 기 점 으로 국가가 사회 롤 포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는 분리되어 있으며 국가는 사회 안의 
많은 단체들 또는 결사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이륜이 성장해 마침내 
국가의 사회전반에 걸친 독점적 주권을 부인하는 다원주의국가론 또는 국 
가다원론이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용의 다원주의 국가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갔으나 대체로 영국의 정치학자 라스 
키， 역시 영국 태생으로 뒷날 캐나다와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매키버， 
역시 영국 태생으로 집산주의론(集塵主義論: 생디칼리즘)올 세운 콜， 네덜 
란드 출신으로 법주권론을 제창한 유고 크라베 (Hugo Krabbe). 그리고 프랑 
스의 레용 뒤기(Leon Duguit) 동에 의해 정교하게 정립됐다. 그 가운데서도 
런던경제정치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내기도 했 
던 라스키에 의해 더욱 정치해졌다 15) 
굳이 새삼스럽게 셜명하지 않아도 금세 깨닫게 되듯， 다원주의 국가론은 
현대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직결된 이론이었다. 국가가 구성원의 충성 
심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노동조합올 비롯한 여러 수많은 단체들이 
나 결사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다훤주의자들의 이론은 절대주권올 앞세우 
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가격(加擊)이었으며， 그것은 국가구성원의 자유와 
기본권 확보에 대한 중요한 후원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독재적 단 
일 계급정당의 수뇌부 또는 지도자가， 사회를 그 내부에 포함시킨 국가 전 
체를 영도해야 한다는 전체주의 국가론에 대한 중대한 반론이었다. 
민 교수는 바로 이러한 취지의 국가다원론을 국내에 소개한 최초의 정치 
학자였다 16) 일찍이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정치학과에서 9년에 걸쳐 예과 
1딩) 라스키의 정치이론에 대한 나의 설명은 다옴에 었다. 김학준 면저 r라스키와 「현대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JJ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16) 배성동(裵成東). r민병태 교수의 "Pluralism 특강”」， 『한국정치연구: 공삼 민병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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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본과 및 대학원율 두루 마친 뒤 다시 3년에 걸쳐 조교수급 연구원으로 
남아 주로 유럽의， 특히 영국의 정치학을 깊이 공부하고 귀국한 그는 1954 
년부터 1957년까지 3년에 걸쳐 라스키의 A Grammar 01 Po/i짜s(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Ltd. , 1925)와 깨e State in 7beory and Pnαctic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Ltd. , 1935)를. 그리고 매키버의 1be 
Mα針η Stat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951)룰 역간했다. 또 제닝스 
(Sir Ivor ]ennings) 의 The Briti’sh Constitution ,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50 )률 역간했다17) 
민 교수의 라스키 및 매키버의 소개가 당시 국내 정치학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가는 김계수 교수가 1%5년에 국내 정치학자들올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입증됐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10년에 걸쳐 국내 정 
치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외국학자로 1위에 라스키가， 2위에 매 
키버가 각각 올랐음이 그것을 말해준다. 공동 3위에는 라스웰 (Harold D. 
Lasswell)과 메리엄이 올랐다 18) 
대학원생 김영국이 석사과정에서 어느 과북올 수강했는지는 그의 성적표 
에 자세히 나와있다. 1954년도 1 학기에는 19세기 이후의 정치사상， 국제법 
연구. 재정정책， 국가론을， 2학기에는 국제법， 근세정치사상， 외교사룰 수 
강했다. 이어 1955년도 1학기에는 최근정치이론， 절대주의론， 국제법을 2 
학기에는 최근정치이론， 절대주의론， 국제정치학을 수강했다. 마지막으로， 
1956년도 1 학기에는 정치학방법론， 절대주의연구， 정치사상. 정치이론을， 
2학기에는 절대주의연구 정치사상， 정치이론， 행정학울 수강했다. 모두 
껴학점올 취득했는데， 대체로 정치이론 및 정치사상 분야에 치중하고 이어 
국제정치 분야에 관심올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는 석사과정 2 
수 20주기 추모톡집~(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제 7집 (1997). 1-23쪽 
17) 라스키의 앞의 책은 「정치학 강요(鋼要)J 상(1954)파 하(19'57)로 각각 문연사 및 민 
중서관에서. 라스키의 뒤의 책은 F국가론: 이론과 실제J (1 954)로 백영사에서， 매키 
버의 책은 『근대국가론J (19'57)으로 민중서관에서， 그리고 제닝스의 책은 『영국헌정 
론J (1955)으로 민중서판에서 각각 출판됐다 r정치학 강요』에는 오역이 때때로 있어 
서 .1%9년에 개역돼 민중서관에서 역시 상과 하로 중간됐다. 
18) 김계수 r한국과 정치학J.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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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인 1955년 5월 20일에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무급조교 발령율 
받음으로써 이미 천임이 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대학원 석사과정 
생으로서 보다는 조교로， 정치학과 연구실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며 민 교수 
의 소장 도서들을 탐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그 
가 다원주의 국가론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믿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사실이 었다. 그것은 민 교수의 이름 
아래 역간된 책들의 전부를 사실 이 시기에 민 교수의 지도 아래 김영국이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대해 그 뒤 20년 남짓한 세월 동안 김영국 
스스로 말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1977년 봄에 민 교수가 필자률 후암동 자 
택으로 불러 찾아봐었더니 민 교수가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던 매키버의 
『현대국가론』을 주시면서， “사실 이 책은 영국이가 대학원생 때 내 이륨으 
로 번역한 것인데. 이제 출판사 민중서관이 새 쇄(빼)를 하겠다고 하니 이 
번엔 영국이 이릅올 넣어서 공역으로 하도록 하게. 그리고 첫 쇄의 역자서 
문에 ‘교정을 맡아 준 김영국 군’ 운운의 문장율 빼도록 하게라고 말씀하 
시는 것이었다. 이 때야 비로소 이 책이 김영국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 
로 번역한 것임을 알았다. 민 교수의 말씀올 김 교수에게 전했더니， 김 교 
수는 그제서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따르도록 하라”고 해 그 
해 6월에 나온 새 쇄에는 민병태 · 김영국 공역으로 되어 있다* 민병태 역 
의 『국가론』에 대해서도， 민 교수가 별세한 뒤인 1983년에 김 교수는 자신 
의 이륨 아래 『국가란 무엇인가』로 개제해 출판사 두레에서 역간하게 된 
다. 이 점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역자서문에서 이렇게 셜명했다: 
본래 이 책은 은사이신 고 빈병태 교수님께서 1955년에 백영사(É3映 
社)판의 『국가론』으로 내놓으신 바 있다. 그러나 민 교수님의 역본은 절 
*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필자는 ”이 책에는 고어 투의 표기가 적지 않습니다. 예 
컨대 페르샤를 파사(巴斯)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쇄(重빼)하는 계제에 문장을 
오늘날의 어법에 맞게 제가 조금 다듭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 올렸다. 민 선생님은 한 
마디로 안 된다고 하셨다영국이가 한 것이라 빈틈이 없율꺼야 이 한마디에 필자는 
책만받아들고돌아왔다. 김 교수에 민 선생님의 믿옴은그처렵 굳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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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어 지금온 구혜보기 어려훈 처지에 었다. 그러던 종애 훌판사측의 요 
청이 있었고 또한 민 선생께서 이 져서애 부여했던 의미훌 후학으로서 되 
살리고자 하는 역자 나륨의 의욕도 생겨서 손옳 대게 되었다. 
이처럽 대학원 석사과정시절에 이미 라스키와 매키버의 주저(主著)들을 
역간할 정도의 실력이었으니， 그는 이미 다원주의 국가론을 통달하고 있었 
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옳 것이다. 
3. 국가에 관한 초기의 저술들 
대학원 석사파정생 김영국의 다원주의 국가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한 
부분은 그가 1955년 12월에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가 창간한『쩡치학 
보』에 발표한 「정치학의 대상으로서의 정치현상J ol란 논문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집은 퉁사판으로，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볼품이 떨어지나 그 때로서 
는 의욕적인 작품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원생 
인 그의 논문이 민병태 교수의 논문과 이용회 교수의 논문에 이어 47-57쪽 
에 게재됐다는 사설이다. (김영국의 논문 다음으로 대학원생 구범모의 「페 
이비안사회주의에 관한 소고」가 게재됐다.) 그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논문은 그 때의 학풍과 관련해，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연구경향과 판련 
해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의 요지는 “종전에는 정치와 국가가 동일시되어 있던 시기도 있 
었으나 펼자는 이의 부정으로써 그 출발점올 삼올까 한다 .. 는 앞부분 문장 
에 압축되어 있다. 이 문장은 바로 다원주의 국가론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그가 당시 민 교수에 의해 소개되어 한국정치학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은 다원론에 충실하고 있었음올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사회와 국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라스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지룰 전개했다. 
이 논문의 발표에 이어， 그는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1754년에 쓴 「인간불평동의 기원 및 근거에 관한 논문」을 번 
역해 1956년 2월에 현대문화사에서 『인간불평등기원흔』으로 출판했다. 대 
본으로는 본(C.E. Vaughan)이 훤집해 1915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화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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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에서 간행 한 깨e Political wíη’야η8S ofJeaη ‘lacques ROlιsseaμ 2권 가운데 
제 1권올 사용했다. 널리 알려져 있듯， 이 논문에서 루소는 자연상태에 판 
해 젤명하고 있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홉스(πlOmas Hobbes)가 말 
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 도 아니며 , 로크Qohn Locke)가 말하는 
.평화 선의 상호부조 및 상호보존의 상태’ 도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고립 
상태， 곧 인간은 모두가 독립해서 하늘이 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상태이 
다. 이 논문에 이어 루소는 1762년에 『사회계약론』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자연상태가 구성훤률의 ‘일반의사’ 에 바탕올 둔 사회계약에 의해 지 
양되어 공화제국가를 성립사키게 된다는 논지률 전개했다. 이러한 후소의 
공화제 국가론은 왕정올 핵심으로 삼은 앙양 레짐 , 곧 구체제에 반대하던 
사상가들과 혁명가돌에 큰 영향율 끼쳤기에 결국 1789년에 일어나는 프랑 
스대혁명의 사상적 원천으로 여겨지게 된다. 
루소의 정치사상사적 · 정치이론적 위치를 이렇게 평가할 때， 김영국이 
루소의 주요 저술들 가운데 하나인 『인간불평풍기원론』을 역간했다는 것온 
그가 국가의 기원에， 좀 더 포괄적으로는， 국가론에 관심을 쏟고 있었음울 
말해준다. 이처럼 그는 몇 해에 걸쳐 일관되게 국가론에 몰입해 있었다. 
김영국의 석사과정 3년올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가 석사학위논문으로 
민 교수의 지도 아래 「국가이론의 변천과 현대민주주의」를 썼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해 살펴기로 한다. 이 논문은 퉁사판으로 되 
어 았으며 3쪽에 걸친 영문초록을 빼놓으면 모두 122쪽으로 구성됐다.200 
자 원고지로 환산한다면 약 180매 분량이다. 1956년 12월에 동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었다. 구성을 보면， 제 1 장이 「서론」이고， 제 2장이 「역사적 변 
천」이며， 제 3장이 「현대민주주의와 국가권력」이고， 제 4장이 「결혼」이다. 
이 논문이 대체로 어느 이론가에 의존했던가는 각주에 잘 나타나 있다. 
각주를 보건대， 가장 자주 동장하는 이론가는 옐리네크， 라스키， 매키버， 
콜， 메리엄， 바커， 뒤기， 세바인 (George Sabine) 퉁이며， 보다 더 고전적 사 
상가로는， 홉스와 로크 및 루소， 그리고 벤덤 Qeremy Bentham) 둥이다. 그 
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주 인용된 이론가률은 압도적으로 다원주의국가론 
계열의 정치학자들， 특히 라스키와 매키버 퉁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는 스스로 명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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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 논문은 국가에 관한 이혼이 고대 그리스 이후 어떻깨 전개되어 왔 
던가률 살핀 뒤 결론척으로 다원주의 국가론올 자세히 셜명함과 아울러 그 
것올 옹호하고 있다. 특히 라스키의 이론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92-
93쪽에서 이렇게 셜명했다: 라스키는 단체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주권뿐 
만 아니라 국가의 통일성을 전제하는 ‘일반의^F 의 존재도 시인하지 않으 
며 국가도 무수한 사회집단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다원주의 국가론을 전개 
해 국가이론사상 커다란 전환올 초래한다. 그는 ‘이러한 다원론적 국가이 
론은 길드 사회주의 (Guild Socialism)를 표방한 콜 프랑스의 뒤기， 화란의 
크라베， 미국의 매키버에 의해 주장된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훤주의국가론이 현대민주주의의 이론척 뼈대라고 보았다. 그렇다 
고 해서， 김영국이 다원주의 국가론에 의해 현대민주주의 이론이 완결됐다 
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홍치형태를 
의미하며.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자면 민주주의는 앞 
으로도 몇 세기를 더 성장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매키버의 지척을 
소개하고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김영국은 민주주의를， 팔 다훤적 민주주의롤 가장 
이상적인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에도 문제들이 
있음을 인정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신조(信條)’ 에 있는 만 
큼 .인간에 대한 신조’ 롤 구현하지 옷하는 일들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었 
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져야 할 것인가? 그는 120-121 쪽에서 일단 .합 
법적 방법’ 과 ‘비합법척 방법’ 올 상정한 다융， 그러나 “사회개혁의 방법까 
지도 민주주의척 방법올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결론지었다. 김영 
국의 일생올 일관하는 점진주의척이면서도 합법적인 개혁론， 그리고 그것 
에서 파생하는 보수주의척 정향은 이미 그의 석사논문에서 보인다고 하겠 
다. 
이 석사논문이 통과됨으로써 김영국은 1957년 3월의 서울대학교 졸업식 
에서 정치학석사롤 받았다. 자료의 미비로. 서울대학교가 수여한 정치학석 
사로 몇 번째에 혜당되는가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몇몇 자료들 
을 종합해 보면 19) 대체로 스무번째 정도인 것 같다. 뒷날 서울대 총장이 
되는 박봉식(朴奉植) , 뒷날 서원대 총장이 되는 이정식(李廷植) 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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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석사학위률 받음과 아울러 그는 서옳대 문리대 청치학과 유급조교로 
임명됐으며 홍시에 시간강사로 외촉됐다. 주로 원서강독올 담당한 가훈데. 
자신의 석사논문을 개고해 1957년 12월에 출간된 『정치학보』 제 2집에 같 
은제목아래 발표했다. 
VI. 미국유학에서 스트라우스로부터 배우다 
1. 왜 시카고대학교훌륭 선택했옳까? 
20대 후반의 젊은 정치학자 김영국의 앞날은 매우 밝아 보였다. 그는 28 
세가 된 1958년 4월에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전임강사로 발령 받은 것이 
다. 이어 한 달 뒤에는 곧바로 인촌(仁村) 김성수(金|生洙) 전 부통령의 아 
우로 삼양사 창업자인 수당(秀堂) 김연수(金季洙)의 따님과 결혼해 일가를 
이뤘다. 수당의 절친한 친구로 그때 문리대학장이던 일석(-石) 이회승(李 
熙昇) 교수가 문리대 문학부장이던 민 교수에게 “유망한 젊은 교수를 추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어 미국 국무성 장학생으로 
선발돼 1 학기가 끝나면서 1958년 8월 2일부터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로 유학하게 됐다. 그 사이 영국의 정치학자 웰던(T.D. Weldon)의 
깨e Vocαbulaη 01 Politics(Baltimore: Penguin B∞ks ， 19영)를 『정치학사전』 
으로 번역해 현대문화사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그만큼 20대 후반에서의 그 
의 학문적 정열과 우수한 실력은 빛났다. “김영국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학 
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이러한 근거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다만 이 
역서를 지금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어 안타깝다. 
19) 필자에게 전달왼 서울대학교의 정치학석사학위 수위자 명단은 ]953년에 받용 박문 
옥(朴文玉)으로부터 시작흰다. 그러나 구법모의 앞의 논문의 부룩파 『국제갱치논 
총』 제 1 집(1%3년 8월) 말미의 부륙애 게재된 쟁치학석사 수위자 명단， 그리고 동 
아일보사 조사연구부의 서올대학교도서관 자료검색올 통해 확보한 명단 둥율 종합 
해보면， 정치학석사학위 수여의 첫 해인 1949년에 원충연(元忠淵)과 김영진(金英 
振) 및 최성악(崔性폼) 퉁이， 1950년에 김옥명(金玉뿔) 퉁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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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특히 영국의 정치이론율 깊이 공부해온 김 교수가 쐐 영국으로 
유학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했는가훌 생각혜보는 것은 그때 세계척 수준 
에서， 그리고 국내척 수준에서 정치학의 학풍이 어떠했는가와 연판해 의미 
있는 일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 정치학이 비록 유럽에서 발생하고 성장했 
다고 하지만 이 무렵에는 정치학연구의 큰 물줄기는 이미 유럽에서 미국으 
로 옮겨와 있는 형편이었다. 그 변화는 1921년에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메리엄에 의해 시작된 정치과학 운동에서 기훤옳 찾율 수 있겠으나， 
2차대전이 끝난 이후의 시기에 더욱 활발해진 ‘정치과학’ 운동에서 분명하 
게 확인될 수 있겠다. 정치현상올 철학척 방법， 법척 · 채도척 방법， 역사적 
방법이라는 전통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장조사와 계량분석에 바탕을 
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치과학’을 정립하자는 이 운동 
은 메리엄의 제자들인 라스웰과 키 (V.O. Key) 및 알몬드 (Gabriel A. 
Almond) , 그리고 트루먼 (David B. Tmman) 동의 후속적 연구들에 의해 행 
태주의 정치학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채 세계의 정치학계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는 서방세계의 정치연구에 
서 행태적 혁명 (behavioral rεvolution) ’ 이 주류를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예컨대 영국의 정치학계에 대해서도 자극을 주어， 다원주의 국가론을 비롯 
한 전통적 접근방식의 정치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웰던과 같은 정치학자가 그 대표적인 경우로， 그는 사실올 대상으로 하는 
정치과학， 그리고 가치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이론을 명백히 구 
별해야 한다고 제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과학’ 운동에 대해 전통적 방법옳 옹호하는 정치학자들윤 여 
전히 반발하고 있었다. 민 교수도 반발하는 정치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었고 김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에서 정치학의 중심무 
대는 미국으로 이동했음을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점은 
앞에서 몇 차례 인용했던 김계수 교수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1956년과 
1965년 사이에 한국의 정치학계에 영향올 미친 외국의 정치학자를 지목함 
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1 위에 시카고대학교의 모겐소(Hans ]. 
Morgεnthau) , 2위에 라스웰， 3위에 알몬드， 4위에 이스턴 (David Easton) , 5 
위에 메려염을 꼽은 것이다. 1945~ 1955년의 시기에 1위였던 라스키나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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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매키버는 8위얀에 훌지 못했용올 대비할 때 20) 국내외 쩡치학계가 얼 
마나 빠르게 영국의 학풍에서 미국의 학풍으로 바뀌었는가률 협게 깨닫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계수 교수는 다융파 같이 부연했다: ‘이 시기 (1956-
1965)에 있어서 뚜렷한 사실용 라스키 시대의 총말인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학계률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 것은 라스키의 정치학이다. 라 
스커의 정치학 또는 이혼이 완전히 후퇴한 주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 
저 미국정치학의 영향올 들 수 있올 것이다.ηJ) 이러한 변화는 국내 정치 
학자의 공헌도 (貴廳度) 순위에서의 변화로 곧바로 이어졌다. 다시 김계수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1945-1955년의 시기에 1위로 지목됐던 민병태는 
1956-1%5년의 시기에서는 2위로 내려간 대신에 미국적 행태주의 정치학 
의 도입에 선구적 역할옳 수행한 윤천주가 1위로 율라션 것이다 22) 
이러한 학풍의 전환정에서 김영국 교수는 자신의 유학지로 미국올 선택 
하게 됐다. 그것도 정치학의 중심지인 시카고대학교였다. 시카고대학교는 
모든 분야에서 명문이었지만 특히 정치학 분야에서 이른바 시카고학파를 
형성해 미국의 정치학계에， 그리고 세계의 정치학계에 상당한 영향올 끼치 
고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한국정치학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발군의 신 
진기예가 시카고대학교률 자신의 유학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당연했다. 
2. 시카고대확교에서 수강한 과목률 
김영국의 시카고대학교 유학생활은 이듬해 6월 30일까지 약 117n월로 
끝났다. 그의 유학생활에 관한 자료는 드물다. 강의를 필기한 노트가 한 권 
남아 있을 뿐인데， 자신의 성명을 Kim. Young Kook으로 표기했고， 주소는 
Box 33. 6107 S. Dorchester Avenue‘’ Chicago 37. 전화번호는 PL-29463으로 
되어 있다. 첫 학기에는 커윈 0erome Grego1)' Kerwin) 교수의 고대그리스정 
치사상， 오스굿 (Charles Osgood) 교수의 국제정치학， 파이너 (Herman 
Finer) 교수의 비교정부론 동 세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 김계수 r한국정치학~. 68쪽. 
21) 위와 같옴， 73쪽. 
22) 위와 같음.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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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윈 교수는 카톨릭 신도로서 폭히 중세 기혹교철학에 매우 밝았다. 그 
의 고대그리스정치사상 강좌에서는 플라톤파 아리스토텔래스훌 주로 배웠 
다. 교재는 플라폰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져작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의 『윤리학』과 『정치학』 둥， 그리고 셰바인의 A History 01 Political 
재eoη(New York: Holt , 1950) 와 얘클혜인 (Charles H. Mc!lwain)의 1be 
Growth 01 Political 1boμrghtin the Wαt:From theG’1낌'eks to the End 01 the Middle 
ι4ge(New York: Macmillan , 1932) 둥이었다. “매촬훼언의 책은 쉽지 않으며 
철저히 원어야 한다”는 교수의 소개의 말이 필기되어 있다. 페리클레스 
(Pericles)의 시대에서 시작혜 소크라테스(Socrates)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기률 거친 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기까지 다뤘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없bine올 어떻게 발음해야 할 것인가의 ‘시시롤콜한 
문제’ 에 대해 토론하기로 한다. 1%3년에 Sabine의 A H.상tory 01 Political 
Theo1J’가 민병태 교수의 이륨으로 역간됐을 때는 ‘셰바인’ 으로 표기됐고， 
그 발음이 오랫동안 통용됐다. 이 관행에 대한 이의가 10여년 뒤 제기됐다. 
1970년대 후반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한 길송홈(吉昇款) 박사가 
“내가 공부한 미시건 대학교에서는 ‘세이빈’ 으로 발융했다”고 말해 그 뒤 
다른 사랍이 그 책올 번역할 때는 ‘셰이빈’ 으로 표기됐다. 그런데 김영국 
의 강의노트를 보면 Sabine의 책이 필독서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노트에 Sabine 이 자주 나온다. 이 때 그는 담당교수로부터 
‘세바인’ 으로 배웠을 것이며 그래서 민 교수의 역서에 ‘세바인’ 으로 표기 
하도록했을것이다. 
커윈 교수의 정치사상사 강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피기로 하고. 오 
스굿 교수의 국제정치학 강좌에 대해 살펴본다. 이 강좌는 군사력 또는 전 
쟁론으로 시작됐다. 자연히 클라우제비츠(Kar! von C!ausewitz)의 전쟁론이 
강의됐다. 이어 권력， 권력과 강제의 관계， 군사력의 심리적 효과， 민군관 
계 퉁이 강의됐다. 커l난(George Kennan) , 헌팅턴 (Samuel Huntington) , 니 
버 (Reinhold Niebur) , 모겐소 등의 이론 퉁도 강의됐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전략이 비교된 데 이어 핵전쟁이 논의됐다. 
파이너 교수는 영국 런던경제정치대학교 교수로 시카고대학교에 객원교 
수로 왔다가 정식 교수가 됐다.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의회 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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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명 저를 남겼지 만， 역 시 2권으로 된 The TheoηJaηd Practice 01 Modern 
GαJerηment(1932; 재판 1949)가 대표작이면서 비교정부론의 고전이다. 로 
크， 버크(Edmund Burke) , 보당0ean Bodin) , 밀 0.S. MiIl),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 마르크스， 브린턴 (Crane Brinton) 둥이 강의됐고， 무정부주 
의자인 크로포트킨 (Pyotr Kropotkin)도 강의됐다. 다른 한편으로， 매디슨 
0ames Maclison)올 비롯한 미국 연방주의자들의 이론， 그리고 조합주의국 
가론(corporate theory of state) 둥도 소개됐다. 
두 번째 학기에 관해서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생시 김 교수의 회 
상에 따르건대， 그는 우선 정치권력론 강좌를 수강해 라스웰의 권력론과 
엘리트론에 대해 깊이 읽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학사와 정치학박사 
를 받은 뒤 유럽의 몇몇 대학들에서 연구를 계속한 데 이어 시카고대학교 
에서 부교수로 봉직한 뒤 미연방정부에서 주로 연구직에 종사한 라스웰은 
프로이트(s뺑und Freud)의 정신분석학과 심층심리학을 기초로 인간의 정 
치행동을， 특히 정치인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치심리학 
분야를 개척했다. 그는 2차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P!>ychψ'athology and 
PO!itics( 1930)와 Politics: Wbo Gets Wbat, Wben , Hou’(1936)를 출판했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깨eAn씨ysis 01 Political Behαvior(1948)와 Power αnd 
Personαlity(1948) 둥을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캐플란(A. Kaplan)과 함께 
POμIf!r and Society: A Framework qf Politic.αl/;η:qui1J!( 1950) 를 출판함으로써 미 
국정치학계의 지도적 학자로 자리잡았다. 김 교수는 또 뢰벤스타인(Karl 
Loewenstein) 이 1957 년 에 시 카고대 학교 출판부에 서 펴 낸 Political Power 
arμi the Govemment Piηχess를 접했다. 뢰벤스타인은 독일 뭔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뒤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귀화해 주로 엠허스트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던 공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많은 저서를 남겼으나 
특히 이 저서로 명성을 확고히 했다. 이 시기에 정치체계론으로 미국정치 
학계에서 주목받던 이스튼이 시카고대학교에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다. 그 
러나 김영국은 이스튼 교수로부터는， 또 그의 과학적 연구방법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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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오 스트라우스 교수애게 배우다 
그러나 이 학기의 수강과 관련해 그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가 레 
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올 수강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 스트라우스의 정 
치철학을 수강하면서 그를 민병태 교수에 이은 자신의 두 번째 스승으로 
모시게 됐다. 
그러면 스트라우스는 어떤 사랍이었나?낀) 스트라우스는 1899년에 독일 
혜세 (Hesse)주의 한 마을 키 르흐하인 (Kirchhain) 에서 농기 구상에 종사하던 
유태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매우 엄격한 유태교도로서의 교육 
을 받았다. 1912년부터 마르부르크(Marburg)의 김나지움에서 고전교육을 
받는 가운데， 쇼펜하워 (Soren Schopenhauer) 와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를 원었으며 곧이어 플라톤올 공부했다. 열일곱살이 된 1916년에 
정치적 시온주의를 받아들여 일생동안 유지했다. 1917년에 김나지움을 졸 
업하고 17개월에 걸쳐 군에 복무한 뒤 마르부르크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 
암 마언 (Frankfurt am Main)대학교 및 베를린대학교 동에서 철학과 수학 및 
자연과학을 공부했고， 그 동안 신(新)칸트학파의 철학에 접하기도 했으며 
훗셜 (Edmund Husserl) 이 막 시작한 현상학에 접하기도 했고 1 차대전의 종 
전과 함께 ‘신학의 소생’속에 부각된 발트(Karl Barth)에 접하기도 했다. 그 
러 나 그는 1921 년 에 함부르크 (Hamburg) 대 학교로 가서 카씨 러 (Ernst 
Cassirer) 교수의 지도 아래 「야코비의 철학적 교리에서의 인식론에 관해 
( “On Epistemology in the Philosophical Doctrine of F. H. Jacobi)υ를 완성해 , 
그 해 12월에 통과를 보았다. 그 뒤 박사후기과정올 프라이부르크 
(Freiburg)대학교에서 밟으며 훗셜의 강의를 직접 들었고， 이어 역시 박사 
후기과정을 기센 (Giessen)대학교와 마르부르크대학교 및 베를린대학교에 
23) 스트라우스의 약력에 판해서는 다융율 참조했다. David McBryde , “Leo St1"&USS ," 
‘l.mcbryde@uq.net.au. 또 Ken Masu핑， “Leo Strauss’s AmeIican Gang," Per￥JeCtives on 
Polítical Science, Summer 2000 스트라우스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Kenneth L 
Deutsch and John A. Murley (eds.), Leo Strauss, the Straussiαns， and the Americall 
R앵ime(La띠1am， MD: Rowman and Iittlefield, 1999) 김영국 rL 스트라우스J ， 한국사 
회과학연구소 면 r현대의 사회사상가J (서울: 민음사， 1979) , 11-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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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밟으며 주로 역사훌 풍부했다. 이어 그는 스피노자(Baruch Spinoza)와 
홉스에 대혜 연구했으며， 영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케임브리지대학교 둥에 
서 연구롤 계속하는 가운데 법철학에 대해서도 관심율 쏟았다. 여기서 그 
는 토니(R.H. Tawney)와 오크쇼트(Michael Oakeshott) 둥 영국 인문사회과 
학계의 지도적 학자들과 사귀었다. 이 파청에서 1936년에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훌 통해 1be Political Pbilosopby ol 1homαsHob짧률 출판할 수 있었 
다. 
이돔해 스트라우스는 미국 콜럽비아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원으로 임명됐 
고， 그 이듬해 라스키의 강력한 추천올 받아 ‘사회조사훌 위한 새로운 대 
학，’ 이른바 뉴스쿨(New sch∞n의 전임이 됐다. 2차대전이 일어난 때로부 
터 끝난 때까지 뉴스쿨의 교수로 있으면서 유니언신학교， 미률베리대학， 
앵허스트대학 동에서도 강의했고. 1944년에 미국으로 귀화했다. 1948년은 
그에게 더욱 뜻깊은 해였다. on ηranηy훌 출판한 데 이어， 시카고대학교 
에 몇 해째 공석 중이턴 메리엄 교수직에 임명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오크 
쇼트， 바커. 토니 둥이 강력히 추천했고. 시카고대학교에서는 휠즈 
(Edward Shils)가 역시 강력히 추천했다. 그때로부터 1%8년까지 시카고대 
학교에서 정치철학 교수로， 그 이후 별세한 해인 1973년까지 갈용 대학교 
에서 명예교수로， 그리하여 모두 24년에 걸쳐 그곳에서 봉직하게 된다. 그 
리고 그 사이에 콜레어몬트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 및 히브리대학교， 그리 
고 뉴욕의 세인트존스대학교 둥에서도 강의하제 된다. 
시카고대학교에 자리잡은 뒤 스트라우스의 저술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53 년 에 는 Natural Rigbt aηd History를 . 1958 년 에 는 Tbougbts on 
Macbiavelli를. 1959년에는 Wbat Is Politic，α1 Phi/osopby and Other Essays툴， 
1964년에는 The CityaηdMaη올. 1968년에는 Lìberalism, A ncieηt and 
Mαbη올 각각 출판했다. 김영국 교수가 그를 사사하게 됐올 때는 바로 마 
키아멜리의 사상에 관한 그의 저서가 출간된 직후였으며， 그것은 김 교수 
의 마키아밸리에 대한 연구욕올 크게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트라우스 
는 그 뒤 몇 권의 책들을 더 출판했으며 세인트존스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로부터 명예박사를 받았다. 그는 1973년에 매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의 세인트존스대학 명예교수로 애나폴리스에서 만 74세에 별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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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폈돗， 정치철학계의 거장인 스트라우스는 ‘정치과학’ 훈동에 비 
판적인 대표척 학자들 가운대 한 사랍이었다. ‘정치과확’ 훈동의 본거지인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에， 그 운동에 대해 가장 버판척인 스트라우스가 교 
수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스트라우스가 ‘정 
치파화’ 운동에 비판적이라는 점에 대해， 김 교수는 공감할 수 있었으며 또 
민 교수의 가르첨이 옳았음율 다시 확인활 수 있었다. 그리하여 김 교수는 
평생동안 이 입장에 서서 정치를 분석하고 연구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 
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어떻든， 이홍구(李洪九) 교수의 표현으로， “김 
교수가 시카고대학교 유학 당시 고전적 정치철학의 마지막 거인으로 불리 
던 레오 스트라우스에게 사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η4) 김 
교수는 이제 이른바 스트라우지언 (the Straussian)의 일원이 됐던 것이다. 
여기서 잠시 김영국 교수가 그 동안 사사했거나， 심취했거나 또는 공감 
했던 정치학자들의 이름올 꼽아보면 하나의 공통정이 떠오른다. 그것은 그 
들이 모두 유럽의 정치학자들이거나 유럽 출신의 미국인 정치학자들이며，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 그 가운데서도 철학적 방법올 선택한 
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김 교수의 전공이 정치사상 및 정치 
철학이었음을 떠올린다띤 전혀 이상하지 않다. 김 교수는 자선이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올 전공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올 가졌다. 그것은 그가 정치학의 
여러 분야돌 가운데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 분야룰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지 않았던 사실과 연관된다* 
24) 이홍구 r하서(賣序) J. 김영국 외 r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화~ (서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vi. 
‘김 교수는 특히 국제관계론(Intemational Relations: 1.R.) 분야와 지역연구(Area Studi앉) 
분야는 학문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발언을 가끔 했다 필자가 화위를 받고 귀국했던 때 
선생님의 첫 말씀은 “자네 혹시 아이 아르 (1.R.율 꼭 ‘아이 아르‘ 라고 발음하셨다) 같은 
거나 에어리어 스터디스 같은 거 공부하고 온 것 아닌가”이었다. 그 말씀의 뜻올 잘 알 
고 있었기에 필자는 “선생님，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율 아무나 공부활 수 있나요? 저는 
능력이 모자라는 걸 진작 알았기에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라고 솔직히 ‘자수’ 했다 선 
생님은 “잘 생각했었군. 그러니 학위가 빨리 끝났지아이 아르’ 라는 건 『타임』이나 
『뉴스위크』만 제대로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지”라고 혹명하시며 홉쪽해하셨다. 김 교 
수는 정치학과의 교수들 가운데 특히 이홍구 교수를 높이 평가하고 사랑했는데 ,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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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유학 이후의 왕성했던 5 년 (1959-1964 년) 
김영국 교수가 시카고대학교에서 1년의 유학생활올 보낸 뒤 귀국했올 때 
는 1959년 7월초로 자유당정권의 최악의， 따라서 최종의 시기였다. 이틈해 
4월 19일에 바로 문리대 정치학과가 주동이 되어 반정부운동이 시작됐으 
며 그것은 금세 전국으로 확산됐고 4월 26일에 이숭만대홍령의 하야에 따 
른 자유당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곧이어 문리대 정치학과는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 의 산실이 됐으며 문리대 전체가 혁신운동가들의 , 또는 혁신 
운동가들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운동의 무대처럼 바뀌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1961 년의 제 2학기를 앞둔 8월 29일에 그는 조교수로 승진했 
다. 만 31 세 때의 일이었다. 개학으로부터 - 1961년까지 전국 모든 각급 
학교의 학사행정은 3월 졸업에 4월 입학이었다. 5 . 16 군사쿠데타가 일어 
나면서 연기(年紀)가 단기에서 서기로 바뀌고 2월 졸업에 3월 입학으로 
바해었다 -1개월 반 뒤인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군정 
이 실시됐고， 1963년 12월에 제 3공화정이 수립되면서 민정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1964년 3월 24일에 문리대와 법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한 
일회담반대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대학은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소강상태를 
경험했다. 
김영국 교수의 학문활동은 약 다섯 해에 걸친 이 시기에 가장 활발했다. 
우선 강의에 관해 살펴보자. 1961년 4월에 입학해 1965년 2월에 졸업한 필 
자의 기억에 따르면， 1961 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김 교수는 우선 1 학년 
생을 상대로 헌법올 강의했다. 그가 헌법을 강의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다. 
그 사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한태연 교수가 문리대에서도 헌법을 강의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였겠으나 그 가훈떼 하나는 이 교수가 정치철학율 전공한다는 사 
실이었올 것이다. 고빽하건대， 필자가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했율 때의 꿈온 통 
서양의 정치철학을 공부해 그것올 모두 아우르는 제 3의 정치철학율 갱립하는 형생의 착 
업올 위해 기초률 다지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역랑이 너무 미홉함옳 일찍 
깨달아 포기하고 다른 분야률 공부했다. 그래셔 필자는 오늘날까지도 정치철학올 전공 
하는 정치학자률 존경하는 습성이 었다. 그리고 환갑올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언젠가 
다시 대학원에 입학해 정치철학올 본격적으로 공부해야지”하는 미련윷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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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한 학기에 두세번 출강하는 것으로 끝낼 정도로 부실하게 강의했 
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성적은 C가 최고챔이고 D나 F률 많이 주 
어 수강생들 사이에 불만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학과 교수들이 한 교 
수를 더 이상 초빙하지 않기로 하고 차라리 정부론과 권력론 및 민주헌정 
론에 밝은 김 교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의 헌 
법 강의는 사실상 정부론 또는 헌정론 강의가 됐다. 
김 교수는 1 학기 때 우선 영국의 휘 어 (K.C Wheare) 교수가 1947년 옥스 
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Federal Govetηmeηt 제 2 판， 화이너의 1beory 
and Practíce of Modern Government 제 2 판， 그리 고 프리 드리 히 (Carl ]. 
Friedrich) 교수가 1951 년 에 펴 낸 Constítμ#0ηal Goærnmeηtand Demκracy 
둥을 교재로 썼다* 한 마디로 말해， 이 강의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정부와 
*첫 시간에 김 교수는 철판에 라틴말로 Quis Qu‘t여es Q뼈I따i? 라고 썼다. “누가 보호자 
를 보호하는가7" 라는 뜻이라고 설명하연서. 이 명제로부터 국가에 대한 개념율 풀어가 
기 시작했는데 , 형생에 처음 롤어보는 라틴말이 무척 신기했고 정치학도가 왼 기분도 
들었다. 우리 61 화번 동기생툴온 지금도 모이는 자리에서 낌 교수훌 회상활 때 으레 그 
라틴말을떠율련다. 
여기서 잠시 필자와 김 교수의 만남에 대해 회상하기로 한다. 필자의 면접시험 때 담 
당교수가 바로 검 교수였다. 첫 질문이 “왜 정치학과에 지원했어 7" 였다. “장차 정치사 
상가 또는 정치학교수가 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라고 답변하니， “집에 돈 좀 있나7" 라 
고 되물으셨다. 좀 황당했다. ‘녁녁하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하니. ‘집에 돈이 없으연 학 
자가 훨 수 없어”라고 매정하게 끊으시는 것이었다. 빽이 빠졌고 기분도 나쨌다. 필자가 
졸업하면서 곧바로 신문기자가 되는 길옳 걸었던 배경외 한 쪽에는 선생님의 그 첫 딸씀 
이 던져준 충격이랄까 또는 거기서 오는 반발이랄까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따 
뜻한 분이었다. 입학한 뒤 몇 주 지난 시점에서 부르시더니 “자네 입학시험성적이 문리 
대 문학부 전체에서도 아주 좋더군. 공부하는 길을 걸어도 좋겠어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는 필자가 이준일(李俊一) 김문원(金文元) 동 동기생돌과 함께 만든 독서 서클 
.네오 이데아 소사이어티 (N앙Idea Socieπ)’ 외 지도교수직옳 맡아주셨다. 그리고 필자 
가 학부 졸업과 통시에 신문사에 취칙하는 것올 아시고는 “왜 대학훤에 진화하지 않았 
어 7" 라며 아쉬워하셨다. 
선생님윤 필자가 동향 사랍이라는 것융 아셨기애 휠자가 학부 1년생이던 때부터 가끔 
인천 시청에서 선생님의 호적퉁본옳 떼는 일 같온 것율 포함빼 집안심부홈올 시키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간호사이던 여동생의 유럽으로의 취업 때 호적등본율 비훗한 서류 갖 
추기 심부롭율 맡기신 것이다 인연이란 묘하다. 펼자가 미국유학옳 끝내고 귀국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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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에 대한 쩔명으로 일환됐다. 2학기 때는 앞에서 잠시 거론했던 뢰 
뺀스타인의 Polí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çess롤 주로 읽 었다. 여 
기서 특히 권위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에 대해 자써히 강의했으며， 그때 
로서 는 생 소하던 포르휴갈의 독재자 살라자르(Antonio de Oliveira Salazaar) 
에 대해 상세히 강의했다. 뢰벤스타인의 이론들 가운데， 그 책이 출판됐던 
때의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해 주목됐던 부분온 ‘신(新)대흉령제’ 론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외형으로는 비슷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체제 또 
는 독재체제와 같온 제도률 그는 ‘신대통령제’ 라고 부르면서 중화민국의 
장제스(蘭介石)정권， 남베트납의 고딘디앵정권， 그리고 남한의 이승만정권 
을 예시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그 뒤에도 한국의 정치상황과 관련해 뜻 
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뒤의 대통령제 역시 신대통령제였기 때문이다. 
1962년 1학기와 2학기에는 대통령제 정부론과 외원내각제 정부론올 각 
각 강의했다. 이때 영국과 미국의 정치학자들의 이론들율 살피면서도， 프 
랑스의 대표적 정치학자이던 뒤베르제(Ma뻐ce Duverger)의 이론뜰도 살폈 
다. 1963년에는 정치권력론과 프랑스어원서강독올 각각 담당했다. 정치권 
력론의 경우， 라스웰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때 김 교수는 정치학연구에 
서 심리학의 중요성올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치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윤 
학부에서 심리학 강좌를 많이 수강하라고까지 가르쳤다. 프랑스원서강독의 
경 우에 는 뒤 베 르제의 lRspart값politique( 1958 ) 와 Les n앵imes polít때g 제 5 판 
(1960) 가운데 주요한 부분들올 발훼해 동사판으로 만든 교재를 사용했다. 
1964년 1 학기에는 정치학연구방법론을 강의했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전 
통적 방법론을 옹호하는 정치철학파， 그리고 과학척 방법론을 웅호하는 정 
인 1973년의 어느 날 필자롤 부르시더니 그 여통생이 귀국하는데 세관통관일올 거들어 
주라는 것이었다 그때 필자의 아내가 판사여서 그 일올 쉽게 거들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결국 필자는 그 분의 출국파 입국 모두에서 심부름올 한 셈이었다 
민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훨자가 1996년 9월에 실시된 인천대화교 총장 경션에 나 
섰올 때 여러 가지 학내분위기훌 알려주는 직원이 있었다. 알고 보니， 바로 그 분의 부 
군이었다. 그 분은 필자가 총장 때 정년퇴임 했는데， 정년퇴임식에서 그 분 내외에게 필 
자가 기념메달을 걸어드렸으니 참으로 인연이란 묘함옳 거돕 느꼈다. 말이 나온 김에 덧 
붙이면， 선생님은 필자가 인천대학교 총장에 선출된 것올 아주 기뻐하셨다. 취임 며철 
뒤 사모님과 함께 총장실올 방문해주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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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학화 사이의 논쟁율 깊이 다뤘다. 행태추의척 연구탱법에 대해서도 소 
개했음이 물론이다. 김 교수는 물론 정치철학화활 용호했다. 필차가 학부 
학생으로서 스트라우스의 이홈에 쳐음 첩했댄 것도 이때였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어서 김 교수의 연구 및 출판활동을 살펴기로 한다. 
그는 우선 1960년 9월 호 『사상계』에 라스키의 제자로 따키아밸리에 대해 
서도 연구가 깊은 영국 셰펼드대학교 정치학교수인 크리크(Bemard Crick) 
의 TheAmeηfcaη Science 01 Politics: lts 0ηrgins and Conditi。ηs(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Ud. , 1959)를 『미국의 정치학: 그 기원과 조건』 
이란 가제를 불여 서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과학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 
으면서도 정치학올 파학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비판적인 크리크 교수에 
대해 꽁감했다. 이어 1962년 4월에 삼중당에서 먼병태 교수와의 공저로 
『정치학요강(要網)J올 출판했다. 민 교수와의 공저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 교수의 단독 저서였다. 이 책은 시카고대학교에셔의 유학생활올 끝내고 
귀국한 때로부터 2년 반 지나서의 첫 작풍인 만큼， 시카고대학교에서의 공 
부가 모두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좋윷 젓이다. 
제 1 장 「정치학의 기초」에서 정치학의 성격， 역사， 대상， 방법올 다뤘고， 
제 2장 「권력론」에서 권력의 개념， 권력과 강제， 권력과 신앙， 권력과 법， 
국가와 권력， 국가의 주권올 다뤘으며， 제 3장 「정치형태론」에서 정치형태 
의 분류， 민주정치의 기초이론， 민주정치와 제한정부를 다뤘고， 제 4장 「민 
주정부론」에서 영국식 의원내각제정부， 미국식 대통령제정부， 프랑스의 제 
5공화정， 스위스의 의회제정부플 다뤘으며， 제 5장 「독재정치론」에서 공산 
독재정치와 파시즘독재정치를 다뤘다. 부혹에서는 「근대민주정치발탈사」 
를 다뤘다. 정치과정론과 정치행태론 퉁이 빠진 것이 아쉬우나， 이 책은 지 
금 원어도 “꼼꼼하게 잘 쓴， 내용이 매우 충실한， 전행적인 정치학개론 교 
과서”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김 교수는 그 뒤， 앞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 
이 r정치학개론』 또는 『신(新)정치학개론』 동의 공처(共著)에 참여하게 
되는데， 김 교수의 집필은 대체로 이 책에서 나온다. 
『정치학요강』을 출판한 이듬해인 1963년 1월에는 『사상계』에 「전향한 
동독철학자 불로흐: ‘희망의 철학’ 올 찾아 자유를 선택했다」를 기고했다. 
라이프찌히의 칼마르크스대학교 명예교수 불로호(Ernst Bloch)는 동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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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마르크시스트 철학자로 이론바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울 이끌 
며 ‘희망의 원리’ 를 부르짖다가 1961 년 여홈에 서묶으로 망명했다. 김 교 
수는 마르크시스트 철학자가 어떤 이념적 갈퉁에서 동독을 버리고 서독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정치철학의 입장에 서서 설명한 것이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영미문학 교수인 콜로우(William Ober 
Clough)가* 편집 한 Iηtellectμal Origins 01 Ameηcaη National Thought 제 2판 
09(1)를 사상계사 출판부률 통해 『미국사상의 기원』 상 · 하로 나눠 사상 
문고로 역간했다. 이 책은 유럽에서 민주주의사상이 싹 튼 시기로부터 미 
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이르기까지， 민주사상이 발생하고 발전해 마침내 미 
국사상의 주류로 자리잡을 때까지의 과정올 문헌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 
는 역자후기에서 “이 책은 미국의 민주사상의 발생만이 아니라 세계에 공 
통된 민주사상의 발생과정을 나타낸다고 썼다. 
이 역서가 출간된 때로부터 한 해도 지나지 않은 1963년에 세바인의 A 
H앙tory 01 Political Theory( l'‘ew York: Henry Holt and Co. , 1959) 가 민 병 태 교 
수의 이름 아래 을유문화사에서 『정치사상사4전(前)과 후(後) 두 권으로 
역간됐다. 이 책은 양으로만 따져도 방대하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이 
론들로부터 시작해 현대의 마르크시즘 · 레닌이즘 파시즘， 나치즘까지를 
자세히 다뤘기 때문이다. 물론 깊이에 있어서도 탁월하다. 그러했던 만큼， 
이 책은 그 뒤 원전의 개정에 따른 새 역서의 출간에 영향받아 1982년에 7 
쇄로 절판될 때까지 정치학도들의 필독서로 쇄(剛)를 거듭하게 된다 25) 그 
*앞에서 필자는 김영국 교수가 루소의 『인간불평퉁기원론』올 역간할 때 Vaughan판올 사 
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뒷날 김 교수는 역자머리말에서 Vaughan올 .보간’으로 오 
기(짧옮)했다면서 이 오기률 여러 차례 아쉬워 했다빌리 본(BilIy Vaughan) 악단이라 
고 있었잖아? 그 본과 갈은데， 그걸 보간이라고 했으니”하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Clough의 경우에는 김 교수는 클로우로 발음했다. 그러나 클러프로 발음하는 것이 정확 
하다는 반문이 있었읍올 덧불인다. 앞에서 지적했듯， 김 교수는 Val때1an올 ‘본’ 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보간’ 이라고 오기했던 사실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Vaughan의 gh7~ 
묵옴 (默륨)이란 사실올 올랐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Clough의 gh룰 묵음 처리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묵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25) 원저의 제 4판율 Thomas Landon Thorson 이 수정해 뉴육의 Holt , Rinehart and 
Winston에서 1973년에 출판했는데， 이 책을 성유보(成格홈)와 차남회(車南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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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 역간온 김영국 교수， 그라고 김영국 교수에 에어 정쳐학과 전임강 
사로 기용된 구범모 교수， 두 환에 의해 주도됐다. 
이상에서 쌀폈듯， 김 교수의 연구는 1963년까지도 정치사상과 정치제도 
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방법론에 서서 매우 활발했옴울 알게 된다. 훨자 
의 학부시절에 퍼져 있던 ‘김영국 전셜’ 의 하나는 “김 교수는 천재여서 시 
카고대학교에서도 더 배울 것이 없어 1년만에 귀국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데 실제로 김 교수의 연구와 저술이 어처럽 활발하게 나타나자 “한국의 정 
치학은 장차 천재 김영국에 의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 
산됐음은 지나친 일이 아니었다. 
V. 시대적 상황으로 침잠기에 들어가다 
1. 중앙정보부에서 구타당하다 
이처럼 왕성한 학문활동 속에서 큰 기대를 받던 김 교수에게， 그리고 더 
욱 깊은 연구를 계속해야 할 시점에서 시련이 찾아 왔다. 1964년의 새 학년 
도가 시작되면서 문리대 학생과장 - 뒷날 학생담당 학장보， 또 학생담당 
부학장으로 불리게 된다 - 에 임명된 것이다. 만 34세 때의 일이다. 서울 
대 학생운동의 원천이자 중심이 정치학과이니 정치학과 교수가 학생과장을 
맡아 해결해야 한다는 대학당국의 일방적 결정 때문에 억지춘향격으로 맡 
게 됐다. 실제로 대학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3월 24일에 문리대와 법 
대가 주동이 되어 “굴욕척인 대일외교 중단하라”는 구호아래 전개한 한일 
회담반대운동은 차차 다른 대학교돌로 확대되는 가운데 박정권 타도운동으 
로까지 변질되었고 반정부운동이 야당과 반정부척 지식인들의 호웅율 받으 
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6월 3일에 마침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곧이어 정치학과생들옳 비롯한 일부 문리대생들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포고령위반， 불꽃회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둥으로 구속되자 
역해 한길사에서 1983년 훌판했다. 이 역셔는 1996년까지 16쇄훌 기록했고 1997년 
에 2판 1 쐐훌기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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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2화기애 풀어서면서 계엄령용 혜제됐지만 정 
학 또는 퇴학 풍의 조처가 뒤따르면서 후유종운 매우 컸다. 그 가훈데 학생 
과장으로서 김 교수의 마음은 찢어지는 첫 같았다. 마움이 고운데다가 대 
학이 결코 권력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신조률 지닌 ‘진청한 대학인’ 으로서 
정부의 조처률에 분노하던 터에 중앙정보부훌 비롯한 공안기관둘에 시달리 
기도 하다보니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고뇌와 자 
괴가 계속됐다. 한 해 뒤 학생과장직올 그만 둔 뒤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왜냐하면 민 교수가 1966년 11월에 문리대 학장으로 기용되어 1970년 3월 
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시기 역시 1967년의 6 ' 8부정선거규탄훈통 
과 1969년의 3선개헌 반대투쟁 둥으로 대표되는 반정부학생운동의 계속으 
로 대학이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있었던 까닭에， 김 교수는 숙명적 
으로 민 학장의 ‘공식직함 없는 학생과장’ 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거듭 말하자면， 지식인으로서의， 그리고 제자의 앞낳에 무관심할 수 없 
는 스승으로서의 고뇌와 자책으로 말미양아 책에 손올 대기 어려웠던 시절 
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에 참고 
인으로 소환되어 고초마져 겪었다. 그 과정은 이러했다. 원래 이 연구회는 
문리대 정치학파학생들과 사회화과학생률이 중심이 되어 1963년 가올에 
창립됐는데， 발기인들온 처옴엔 김영국 교수률 지도교수로 모시고자 했으 
나 김 교수가 거절함에 그 다음으로 사회학과 부교수이던 황성모(寶性模) 
박사를 모셨다. 그 때도 지도교수의 취임숭락서가 불어있어야 학교로부터 
동록이 허가됐다.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나서였다， 1967년 6월에 세상올 깜 
짝 놀라게 만든 ‘통베롤련율 거점으로 한 북피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이 일 
곱 차례에 걸쳐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됐던 때， 제 2차 발표에서 만비연이 
이 공작단의 일환으로 발족됐던 것으로 발표됐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독 원스터 대학교에서 사회화박사률 받 
온 황성모가 서독휴학시절에 동베훌련을 방문해 통베률린 소재 북괴대사판 
으로부터 공산주의교양올 받았으며 검일성 노선에 따라 남조션에서 인민해 
방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귀국해 서울대 교수가 되자 북피외 지령에 
따라 서울대 학생들올 포섭해 그들파 함께 남조선혁명올 이끌어 갈 핵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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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민비연율 창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비현온 국가보안법과 반공 
법에서 말하는 반국가 단체이고. 황 교수와 민버연 발기인들은 모두 반국 
가단체를 조직한 ‘수괴 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려고 3 . 24 데모 이후 셔 
울대에서 일어난 얼련의 학생시위률은 모두 이 반국가 단체로서의 민비연 
이 남조선해방전략에 따라 일으킨， 말하자변 척화시도의 일환이었다는 것 
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혐의였다. 
물론 그 혐의는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6월 8 
일에 실시된 제 7대 국회의원선거 때 정부와 여당에 의혜 저질러진 부정에 
대한 야당과 학생 및 지식인의 반대와 저항이 확산되자 그첫올 막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고심했다. 마첨 동베를련사건올 포착했옴옳 기화로 민비연 
지도교수인 황성모 교수가 서독휴학생 출신임에 착안해 황 교수를 우선 동 
베를련 북한대사관에 포섭된 ‘간첩’ 으로 몰아불인 뒤 빈비연율 ‘간첩’ 이 
주도해 만든 반국가단체로까지 몰고가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원시 
위의 배후에는 북피가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계산했올 것이다. 황 교수는 동베률린에 
가본 일조차 없음이 뒷날 법원에서 입증된다. 
이 엄청난 조작 앞에서， ‘반국가 단체 조직의 수피들’ 로 몰려 구속된 민 
비연 간부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혐의에 대한 반증으로 김영국 교수 
률 거명했다. 황 교수가 주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 
으로 조직했으며 황 교수는 김 교수가 사양하기에 할 수 없이 지도교수직 
을 수락했을 뿐이라고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서 김 교수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졌다. 김 교수는 물론 참고인으로 
소환된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여기서 황 교수와 민비연 간부들 
에 대한 중앙정보부외 고문이 시작됐다. 
처음에 김영국 교수롤 지도교수로 모시려 했다는 진술용 ‘위장진술’ 임올 
‘자빽’ 하라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황 교수가 주도적으로 조직한 사실올 윤 
빼하기 위해 있지도 않았던 김 교수 추대셜과 김 교수의 사양쩔율 만틀어 
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애서 창고인으로 조사를 받먼 김 교수 역시 곤욕 
올 치러야 했다. 1심법원윤 1967년 12월에 민비연이 순수한 학술단체로 출 
발했으며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중앙정보부는 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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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이음해 열린 2심법원 심리와정에서 민비연 관련자들 또는 참고 
인틀을 다시 악명높던 남산의 콘셋 조사실로 소환해 진술올 뒤엎으라며 폭 
행올 가했다. 검 교수 역시 심하게 구타롤 당했다. 심지어 서울대 교수직율 
사임하도록 강요당했다. 뒷날 김 교수는 “그때 문리대학장이던 민 선생이， 
‘내가 영국이 사표흘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내가 먼저 교수직파 학장칙 
사표를 내겠다. 고 당국에 강하게 말씀하자 당국이 후퇴했다”고 회상하면 
서， “민 선생은 내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고 덧불였다. 
2. 첨잠의 시기에 쓴 굴물 
순수하기만 한 30대의 한 청년학자가 이렇게 거친 세파롤 겪는 사이 불 
의에 대한 반발이 컸고 자존심의 손상도 있지만 연구의욕이 떨어졌다. 그 
래서 사실상 침잠 또는 침체의 기간이 계속됐다. 정치학올 연구해야 뭘 하 
나， 교수라는게 윗 하는 직업인가， 등 자기비하의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1966년 3월부터 1%9년 2월까지 석사과정을 밟았던 필자의 기억을 되돌이 
켜보건대， 그는 지쳐 있었고 어느 일에나 열성이 없었다- 특히 이 시기는， 
다시 김계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행태주의 정치학이 한국의 정치학계에 
서도 ‘중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던 시기였다 26) 그러한 학풍은 정치철학을 
중시하던 그에게 맞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쳤기에 1%4년 3월 이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을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 
작한 1971 년 봄까지의 약 일곱 해에 걸친 시기에 그의 연구실적은 저조했 
다. 다음에서 그 시기를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우선 1%5년 5월에 일조각에서 출판된 『현대의 정치학』에 게재된 제 1부 
「정치이론」의 김 교수의 글을 검토해보자. 이 책은 민 교수가 한국정치학 
회장으로， 김 교수가 한국정치학회 연구담당 상임이사로 있던 때 한국정치 
학회 연구위원회가 계획하고 편집했다. 제 1부가 「정치이론」이고， 제 2부가 
「정치체계와 그 주요개념」이며， 제 3부가 「행정분야」이고， 제 4부가 「비교 
정치」이고， 제 5부가 「국제관계론」이다. 이 구성에서 보듯， 국내에 미국정 
치학의 주류인 행태주의적 정치학이 도입된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 
26) 김계수한국과 정치학~.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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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정치학옳 어떻게 분과화(分￥파化)혜야 하며 각 분파 
사이의 관계훌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각 환과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톨 여러 학자들이 점검해서 그 결과훌 갖고 한 권의 책으로 묶온 
것이다. 김 교수는 제 1부 「정치이론」에서 「서언」과 제 3장 「새로운 정치화 
에 대한고찰」을썼다 r서언」은김 교수의 기본적 입장올션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스트라우스 교수의 이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정치학이 자처하 
는 과학성의 근거는 매우 박약’ 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제 3장 「새로운 정치학에 대한 고찰」은 스트라우스가 스토링 (Herbert J 
Storing) 이 편집한 Essays 0η the Scientific 뼈ψ 01 Politics(New York: Holt , 
Rinehalt and Winston , 1962)에 기고한 발문(“Epilogue")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에서 스트라우스는 현대의 ‘과학적 정치학’ 이 투표행태， 집단이론， 
과학적 행정학， 선전 등의 연구를 통해 정치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몬(Herbert A. Simon)과 벤틀리 
(Arthur F. Bentley) 퉁 그때 과학주의 정치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정치학자들 
의 논문 네 편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분석론에 비춰 평가한 뒤 물리학에 
서도 보면타당한 하나의 물리학이 있을 수 없는 터에 정치학에서 어떻게 
보편타당한 하나의 정치학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 다음으로는 1966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올대 문리대에서 열린 한 
국정치학회 연구발표회에서 「정치이론의 발전」올 발표했다. 그러나 그 모 
임에서 발표된 다른 회원들의 논문들은 모두 출판된 데 반해 김 교수의 논 
문은 출판되지 않았음에 비춰 구두로만 발표했던 것 같다 27) 이어 1968년 
2월에 서울대학교출판부가 펴낸 『사회과학개론』에 게재된 한 편의 글이 있 
다i'사회과학개론』은 서울대학교 안에 셜치된 교양교재편찬위원회의 사회 
과학분과위원회가 편집한 책으로， 제 1 편 「사회과학의 기초이론J ， 제 2편 
「한국사회」로 구성됐다. 제 1편에서 제 1 장올 서울대 사회학과 김채윤(金彩 
潤) 교수가 쓴 데 이어， 김 교수가 제 2장 「사회파학의 개념과 역사」 및 제 3 
장 「사회과학의 종류」를 쓴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과학론’ 을 집필한 것 
으로， 대학 1 학년학생들에게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훌 비교적 쉽게 셜명했 
27) f한국정치학회보』 제 2집(1%7) ，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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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둥 고대그리스철학자들의 학문관(學問觀)으 
로부터 시작해， 근대의 콩트(Auguste Comte)와 떼버 (Max Weber) 몇 뒤르 
챙 (Emile Durkheim)의 이론을 거쳐， 현대의 구조기능주의 또는 행태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사회과학이론들올 대채로 역사척 방법애 의존해 서술 
했다. 1970년에는 한국정치학회의 『민주주의론』 편집에 다른 25명의 정치 
학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 책 역시 대학 초급 학년생들을 위한 범속한 교 
과서일 뿐， 깊이 있는 전문적 연구서로 보기는 어렵다. 이듬해 3월에 출판 
된 이 책에서， 김 교수가 쓴 장(童)이나 절(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미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 사이에 김 교수는 『사회과학논집』 제 10권 제 2호(1%8)에 「한말 의병 
운동을 통해서 본 정치사상」과 『한국정치학회보』 제 3집(1%9)에 「한말 민 
족운동의 계보적 연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두 글은 그 무렵 서울대 정 
치학과 조교로 있으면서 의병운동을 포함한 한말의 민족운동과 그 운동의 
정치사상을 전공하던 최창규(崔昌圭)가 은사의 이륨으로 집필했을 것이다. 
최창규는 1972년에 일조각에서 『근대 한국정치사상사』 출판했는데， 이 책 
에는 김 교수의 논지와 용어 및 출전에 매우 같은 논지와 용어 및 출전으로 
한말의 의병운동이 잘 분석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 교수 이름 아래서의 이 
두 논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i 
이상에서 살폈듯， 김 교수의 30대 후반기에 해당되는 이 챔잠의 시기에， 
그는 학술적인 저술들융 거의 남기지 못했다. 그 반면에 민주주의， 정당， 
정부형태， 권력 동을 주제로 삼은 몇 편의 시론들을 『정경연구.0. r고시계.0. 
『세대.0. r월간중앙』 등에 기고했는데， ‘잡문 쓰기롤 꺼려했던 평소의 습성 
에 미뤄 볼 때， 편집자의 요청을 받자 인정에 이끌려 응했던 것으로 보인 
다. 어떻든 1%8년 6월 1 일자로 부교수로 숭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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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율 주체로 한 박사학위논문 
1 . 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다 
김영국 교수가 원기를 되찾기 시작한 때는 대체로 1970년 여름과 1971 년 
봄 사이였던 것으로 보언다. 이 무렵 이후의 글들에서는 다시 활기가 감지 
되기 때문이며 또 학술적인 논문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기에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민 교수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1971 년 2월에 서울 
대 대학원장직을 사임한 것도， 따라서 이제 사실상 정치학파의 최고선임교 
수가 된 그에게 “내가 이제 더 큰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 
감올자극했을것이다. 
그는 우선 1970년 8월 31 일부터 9월 5일까지 서독 뭔헨에서 열린 세계 
정 치 학회 (Intem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PSA) 제 8 차 세 계 대 회 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그는 이 대회의 참가기를 「세계정치학회 
참석메모」라는 제목아래 서울대 『대학신문.1 1970년 11 월 16일자와 11 월 
23일자에 연재했다. 이 글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꼼꼼하게 쓰여진 글로， 
세계의 정치화계가 어떤 흐름 아래 놓여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김 
교수의 ‘변화’ 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 그는 정치학연구방법론 분야에서의 토론이 어느 분야에서보다 
활발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정치학계의 주요한 토론의 대상이었던 .계량적 
및 수학적 방법’ 의 중요성이 이 세계대회에서 더 크게 부각됐다고 보고했 
다. 이와 관련해. 그는 11월 16일자에서 “이번 대회률 통해 새삼 느낀 것은 
계량적 및 수학적 방법의 구체적 훈련과 교육이 우리 정치학계에 부족했다 
는 사실이다. 이른바 과학적 방법에 대한 논의와 명가는 그 동안 우리 학계 
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계량적 및 수학적 방법의 훈련 
을 갖추지 못한 채 그 방법의 평가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 
를 각성하게 되었다”고 썼다. 결론적으로 그는 같은 날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미 1950년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개척되었고 허다한 학자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비교정치의 연구가 아직도 방법론상의 허다한 난점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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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율 알게 되었올 때 훨자로서는 학문의 길이 얼마 
나 어렵고 까다로운 것인가훌 새삼 한탄하지 않옳 수 없었다 평소에 별로 
중시하지 않던， 과학주의방법론에 대해 이 정도로라도 큰 관심을 보이고 
높은 정수률 준 것은 뜻밖야라는 느낌조차 든다. 그것뿔만이 아니다 r생물 
학과 정치학」 분파에서의 토론， 곧정치학의 생물학적방법에 의한 분석’ 
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치발전론자들이 강조해온 ’국가건셜론’ 을 둘러싼 
토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이 아니면 
정치학으로， 아니 학문으로 여기지 않는 듯이 말해온 김 교수의 지난날 자 
세에 비춰 *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이어 『신동아.1 1971년 신년호 특별부록 『현대인의 사상 77인』에 아 
놀드 브레히트(Amold Brecht)에 대해 기고했다. 브레히트는 독일 사랍으로 
라이프찌히대학교에서 법학박사롤 받운 뒤 바이마르공화국의 고위관직올 
포함해 독일에서 23년에 걸쳐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 
명하고 나서는 정치학자로 활동했다. 사회조사률 위한 새로운 대학’ 에서 
시작해 하버드대와 예일대롤 거치며 주로 정치이론 분야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는데. 1959년에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출판한 Political 7beory: 
7be Fouη쩌tioη ofTweηtμh-CentuηI Political 7bot땅ht는 그에 게 미 국정 치 학 
회의 1960년도 우드로윌슨상(Woodrow Wilson Prize) 수상의 영예훌 안겨주 
었올 뿐만 아니라 정치이론가 또는 정치사상가로서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 
시켜주었다. 그러면 이 책의 기본적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정치연구 
*펼자는 1966년 3월에 지금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는 백영철(白榮哲) 박사 
와 함께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김영국 교수의 강의도 수강했다. 석사논문올 쓸 
때 백 박사는 프랑스의 정치사상가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에서 출발해 사회주의로 기운 
소렐 (George SoreI)의 「폭력론」올 대상으로 잡았고 훨자는 정치발전론의 주요 테마이던 
정치사회화론올 대상으로 잡았다. 그러자 김 교수는 펼자에게 “그런 게 무슨 뜻이 있 
나? 정치사회화 연구라는 게 결국엔 아동심리학 갈용 거로 귀착되는데， 그런건 우수한 
사랍이 연구하는 게 아니지”라고 핀잔옳 주셨다. 백 박사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정치사 
상을 다룬다는 데 만족하시면서 영철이가 워낙 뛰어난 사랍이라 그래도 뭐 하나 그려 
낼꺼야”하시며 큰 기대를 표시하셨다. 앞에서 엿보이듯， 선생님은 “그런 게 무슨 뜻이 
있나?"라는 말씀을 자주 했다. 정치철학옳 전공하는 큰 학자의 눈에 웬만한 것은 모두 
뜻이 없는 것으로 비쳤다. 
372 
에 었어서 혼재와 당왜훌 연결하려는 노력， 또는 정치철학파 정치과학 사 
이의 칸격을 가교하려는 노력이었다. 쉽게 말해， 정치학에서의 전통적 연 
구방법과 과학적 연구방법옳 조화시켜보려고 한 것어다. 김 교수는 브레히 
트의 그러한 노력이 “성공은 못했올앙정 통합올 위한 새로운 계기훌 마련 
했다”고 명가했다 28) 이어 1971 년 3월 29일자 r대학신문』에 「국민발안의 
현대정치적 의의」훌 기고했다. 뒤베르제의 r정당론』옳 참고한 이 시론에 
서， 그는 독재정치가 ‘국민’의 이륨을 빌리는 채도가 ’국민발안’ , ‘국민투 
표’ , ‘국민소환’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곧이어 2차 대전올 앞뒤한 시기얘 미국 정계와 외교계의 거물 
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애버렬 해리먼 (w. Averell Harriman)의 회고록 
Ameηica and Russia in A Chaηgiηg World: A Half Ceηtury 01 Personal 
ObseπJation( Garden ci마. N.Y.: Doubleday. 1971)올 『현대사의 내막: 변천 
하는 세계 속의 미국파 러시아』라는 제목아래 『월간중앙J 1971 년 5월호 부 
록으로 역간했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소련주재대사였던 해리먼은 1960년 
대 케네디 Oohn F. Kennedy) 행정부 때는 대통령톡사로 베트남전쟁의 평화 
적 해결을 위해 활약하기도 했다. 이 회고록은 그러한 경험률올 바탕으로 2 
차대전 이후의 세계정세롤 미국의 시각에서 률이켜 본 뒤 미래의 세계활 
내다본 것이다. 머국 펜실베이니어주 동부에 자리잡윤 리하이(Lehigh)대학 
교에서의 일련의 강연들올 바탕으로 만둘어진 이 회고록은 해리먼의 공산 
주의에 대한 강한 반잡， 소련에 대한 깊은 경계심， 그리고 미국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신념올 나타내고 있다. “볼셰비키혁명은 사실상 반동적 혁명 
이었으며 그것은 ‘미래의 물결’ 올 의미하는 것온 아니었다”는 해리먼의 말 
이 이 책의 기본입장을 요약했다고 하겠다. 
김 교수는 이어 『신동아.JI 1971 년 8월 호에 「의회정치가 사는 길」올 기고 
했다. 1971 년 5월 25 일에 실시된 제 8대 국회의원선거가 끌난 뒤 제 8대 국 
회의 전망올 중심으로 집필한 이 굴은 그의 얘리한 비판의식올 잘 드러내 
고 있다. 그는 우선 국회가 권위와 위신올 실추한 현실올 비판했다. “항간 
28) 김영국 r아놓드 브혜히트'J. 신동아 편집실 편 r혐대의 사상가 77인J(서율: 동아일 
보사. 1978). 113쪽 1971 년 신년호의 별책부룩이 단행본으로 나용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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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동안 국회가 정부의 시녀화 했다는 혹평이 나돌았다. 여기서 문제 
는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녀였던가 아년가에 있다기보다는 국회가 정부 
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의식이다라고 지적한 뒤， “국회가 민권의 
입장에서 관권을 견제함을 목적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정부 
의 시녀로 변질된 국회는 도저히 국회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회정치가 없는 민주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이기 때문에 [ ... J 사양의 길 
을 걸어온 우리 나라의 의회정치가 8대 국회를 통해 되살아나가기 바란다” 
고덧붙였다. 
1971 년 여륨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됐고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김 교수는 이 시기에 발표한 몇 편의 시론올 통해 평 
화통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29) 곧이어 1972년 10월에 유신이 선포됐 
다. 시국은 엄혹했다. 그는 1972년 11 월 20일에는 『서울신문』에 「프랑스 
제 5공화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정치권력의 인격화의 문제」를 기고한 
데 이어. 1972년 12월 1 일자 서울대 『대학신문』이 마련한 rlO월 유신과 대 
학의 자세」 대담에 참여해 10월 유신의 당위성올 인정했는데， 그것은 그의 
평소의 신념에 미휘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한국적 민주주의. 를 
표방한 유신정변올 앞뒤한 시기에 발표한 글들에서 그가 ‘현실사회 속에서 
의 실천적 지식인’ 또는 ‘학문의 토착화’ 동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보자. 1972년 3월 6일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대학상(大學 
像)은 현실사회 속에서 구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972년 9월 25일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그 동안 우리 지식인들이 서구이론의 소개 
에 치중해오지 않았는가를 반성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1973년 3월 
26일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선비형 지식인만이 중요시되는 지 
식풍토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들이 ‘한국적 민주주의’ 를 지 
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현실올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립되고 수용된 서양의 이론과 제도에 매달려 있는 지적(知的) 풍토에 
회의를 느끼면서 토착화된 이론의 개발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29) 얘컨대 r동서평화무드의 가면과 진면J. r월간중앙J. 1971년 8월호 및 「남북대화의 
전위적 재의」， r월간중앙J. 1971 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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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라우스 정치학에 판한 박사논문 
김 교수는 이어 1972년 11 월 서울대 대학원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레 
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 논고(論考) : 정치철학론과 과학적 정치학의 비판 
을 중심으로」를 제출해 통과를 보았다. 그리고 그 직후인 1972년 12월 20 
일에 정교수로 승진했으며 . 1973년 2월 26일에 박사학위률 받았다. 서울대 
에서의 정치학박사 1 호였다. 그 이전에는 정치학전공자에게 문학박사， 철 
학박사， 법학박사 가운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를 받게 했고， 그래 
서 민병태 교수와 김운태 교수 및 차기벽(車基뿔) 교수는 문학박사를， 이 
용회 교수와 김성회 교수는 법학박사를， 이한빈(李漸~) 교수는 철학박사 
를 각각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은 그는 대 
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나서 논문올 제출해 학위를 받는 이른바 신제(新制) 
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연구경력을 인정받아 논문을 제출해 학위를 받 
는 이른바 구제(醫制)에 의해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김 교수 평생의 학문적 연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학 
위논문의 내용은 어떠했나? 자신이 1959년 봄 학기에 직접 사사한 은사의 
정치학에 접했던 때로부터 1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은사의 정치학을 종합 
적으로 재조명한 이 논문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 1 장이 「서론」이 
고. 제 2장이 「정치철학론」이며， 제 3장이 「과학적 정치학의 비판」이고， 제 
4장이 「결론」이다. 
우선 제 1장 「서론」을 본다. 김 교수는 “본고(本鎬)는 과학적 정치학 속 
에 오랫동안 매몰되어온 정치철학융 부활시키려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 
학론을 고찰한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써 우선 이 논문의 기본성격을 밝혔 
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우스가 이 주제와 
관련해 쓴 글들을 모두 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참으로 많다. 
스트라우스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 투기디데스 
(Thucydides) . 플라톤， 크세노폰(Xenophon) . 아리스토텔레스， 미노스 
(Minos) . 루크레 시 우스(Lucretius) . 마이 모니 데 스(Maimonides) . 파두아의 
말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스피노자，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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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 니체， 빠버에 관한 저술뺨딴 아니라 아랍외 철학자 파라비 (Farabi)에 
관한 논문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철학적 논제에 판환 져숨도 많이 남기 
고 있으며 그 가훈데 중요한 것올 추리면 정치철학론， 역사론， 자연법론. 
폭군론， 자유주의론， 교육혼 동올 들 수 있다" 30) 
이처럼 광범위한 스트라우스의 저술들을 모뚜 고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론과 직접적으로 판련된 부분만을 
다뤘다. 그런데 스트라우스의 청치학론의 핵심온 정치철학환， 그리고 현대 
의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비판에 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론과 현대의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비판옳 중심적으로 다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 교수는 ‘스트라우스의 정치학온 본래 고전척 정 
치철학의 전통올 계숭하여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학의 본질온 
현대의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척 
세계에 있어서의 보편적 및 전체적 문제와의 대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의 현대의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그의 독특한 철학적 입장 
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라는 중간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이 중간결론올 다 
옴과같이 부연했다: 
스트라우스는 정치적 사물에 대한 과학적 접근 뽕 아니라 역사학적 접 
근도 배격한다. 그의 정치학은 과학적 정치학이나 정치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의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과학과 역사를 포괄하는 폭넓은 철학적 기 
반을 갖는다. 그의 정치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절대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학 
셜을 따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의 본질에 관한 
성찰을 촉구한다. 철학의 본질로 보아 어떤 철대적 진리가 제시될 수는 
없다. 스트라우스는 어떤 진리를 제시한다기보다 전리에 접근하는 사고 
정향(思考定向)올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비교적(秘敎的) 서술옳 
통해서 정치학연구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철학의 의의를 강조한다 31) 
30) 김영국 r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논고: 정치철학론과 과학척정치학의 비판올 중 
심으로.J ， 미출간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휘논문， 8쪽. 
31) 위와 같음，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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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스트라우스가 찌홉게 강조한 청치훨확의 논리구조는 무엇인가? 
스트라우스는 폰재에셔 당뀌훌 순수히 이룡척으로 추리할 수 없다는 군대 
적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활한다. 그논 이러한 사회과학의 몰가치적 
성격의 시발을， 사실과 가치는 절대척으로 이질척이며 어떠한 사실로부터 
도 그 사실의 가치성옳 입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막스 베버에서 찾는다.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베버의 이러한 가치환윤 사회과학의 윤리척 중립성 
올 요구하게 되었고 마칭내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치문제의 박탈을 가져 
왔는데， 이러한 률가치적 사회파학의 조휴가 정치확연구에도 도입되어 정 
치철학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스트라우스 
는 몰가치척 정치학 또는 과학척 정치학올 마키아벨리가 시작했다고 보면 
서 마키아앨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훌 밝혔는데， 그의 마키아멜리론에 대해 
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스트라우스에 의하면， 이러한 정치학은 결국 혀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 
고 옳은 것과 톨련 것 또는 선파 악의 구별올 퉁한시하는 학푼으로 전락하 
게 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의 식별올 불가능하 
게 만든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학성만올 주장하게 될 정우 우리는 어째서 
특정한 가치，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야 하는가의 문제롤 외면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가치는 평퉁한 비중올 가지며 가치비중의 서열은 개인 
적 선호나 편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에서 이러한 가치상대주 
의는 정치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스트라 
우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학과 맥락올 같이하는 시민사회에서의 
타당한 정치학의 정립올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학윤 결국 도덕과 융리를 
바탕으로 하는 고전적 정치학으로의 회귀를 뜻하게 된다. 그러나 스트라우 
스는 거기까지만 지척했올 뽕， 거기서 한 걸옴 더 나아가 “정치학이란 이런 
것이다”라든가 “정치철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이론올 세워 셜 
명하지는 않았다. 그는 과학적 정치학 또는 정치과학운동을 비판하고 아리 
스토탤레스적 정치학으로의 회귀를 옹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 점 때문 
에 그는 다른 학자들로부터 대안이 없는 비판론자라는 혹명올 받게 된다. 
김영국 교수의 그 이후의 주요한 학문척 저술률온 대체로 이 박사학위논 
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첫째，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에 출판된 「정 
김영국 교수의 정치확 / 김학푼 377 
치철학과 정치과학Leo Strauss 이론올 중심으로」훌32) 지척활 수 있다. 이 
논문은 자산의 박사학위논문 가훈떼 주요한 부훈률올 요약한 것이다. 둘 
째. 1974년 스트라우스의 1주기에 즈음해 서옳대 『대학신문.1 (1974년 10월 
14 일)에 기고한 「정치학에 있어서의 철학의 부활: 레오 스트라우스 1주기 
에 부쳐」가 있다. 신문지면 한 쪽〔페이지〕 전체훌 차지한 이 글은 스트라우 
스의 정치철학론을 요약한 것이다. 세째 rL 스트라우스」률33)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은 스트라우스의 생애와 사상올 다룬 것으로， 역시 자신의 박사 
학위논문에서 파생한 것이다. 넷째， 서강대학교 『서강신문.Ð (1982년 11 월 
22 일)에 기고한 「레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회복」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r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론: 레오 스트라우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를34) 지적할 수 있다. 이 논문 역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마키아 
벨리의 정치사상에 관한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여섯째， 김 교수 자신이 편 
집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세 편의 글을 포함시킨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 
철학.I(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올 지적할 수 았다. 김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주로 김 교수의 전공분야인 정치사상과 정치철학 분야의 
제자들 또는 후학들이 마련한 이 책에서 김 교수는 우선 「서론」을 쓴 데 이 
어 제 1부 「정치철학론」에서 제 1장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론」을 썼고 
제 2부 「정치철학자론」에서 제 2장 「마키아벨리론」율 썼다 r마키아벨리론」 
은 물론 스트라우스의 마키아벨리론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김 교수가 정 
년퇴임 직후인 1995년 9월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마키아벨리와 
군주론』도 예외는 아니다. 김 교수의 마키아밸리에 대한 해셜은 스트라우 
스의 그것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32) 공삼 민병태박사 화갑기념논총 훤집위훨회 편 r용삼 빈병태박사 화갑기념논총'J (서 
울.1973년 4월).117-125 쪽. 
3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r현때의 사회사상가J(서윷: 민용사. 1979). 11-30쪽에 게쩨 
됐다. 
34) r한국정치학회보.1. 제 17집(1983년 12월 ).3-17쪽. 
378 
3. 스트라우스， 그리고 김영국에 있어서외 따키아밸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론에서 왜 마키아벨리가 동장 
하는가에 대혜 살펴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 스트라우스는 정치학 
에서 철학이 배제되고 이른바 과학이 동장하게 된 단초(端初)룰 마키아멜 
리에서 찾았다 1469년에 이탈리아 피렌채에서 태어나 피렌체정부의 고위 
관리로 일했던 마키아벨리는 정변에 연루되어 투옥과 고문. 그리고 파직의 
험한 길을 걷고 낙향해 생활하던 가운데 저 유명한 『군주론』을 쓴 뒤 1527 
년에 향년 57세로 죽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 그는 도덕적 · 윤리적 · 종교 
적 · 철학적 관점에서 떠나 냉혹한 정치현실 그대로의 상황을， 말하자면 
‘있는 그래로의 현실적 모습’ 을 염두에 두고 군주에 대한 헌책을 마련함으 
로써， 한 쪽으로부터는 ‘교활하고 사악한 교사(敎師)’ 또는 ‘악셜(惡說)의 
대가’ 로 지탄됐으나 다른 쪽으로부터는 ‘근대적 정치학의 개조(開祖)’ 로 
칭송됐다. 후자에 따르면， 철학과 윤리학 또는 이상주의에 종속됐던 정치 
학이 마키아벨리에 의해 비로소 과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났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키아밸리는 현대의 ‘정치과학’ 운동의 선구 
자인 생이기도하다. 
정치철학을 강력히 옹호하는， 그리고 과학주의정치학에 비판척인 스트라 
우스에게， 따라서 마키아멜리는 거세게 공격되어야 활 대상이었다. 스트라 
우스에 따르면， 마키아벨리는 ‘악마’ 이며 그의 저서는 .악령이 도사린 햄 
플릿’ 이다. 결론적으로， 스트라우스는 마키아벨리가 종교와 도덕을 배척함 
으로써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성을 인간생활의 표준으로 삼을 것올 거부하 
고 “모든 사회가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률 셜사 그것이 부도덕한 것일 
지라도 표준으로 삼아야 함’ 올 주장했다는 이유로 마키아밸리를 죄악시한 
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새로운 정치학올 자처하는 과학주의정치학 
은 마키아벨리의 정치학만큼도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학주의 
정치학올 ‘악마’ 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째로운 쟁치학애는 타락한 천 
사에서만 볼 수 있는 속성은 없다.는 것올 인정한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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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마키아멜리의 가르칭은 차라리 우아하고 섬세하고 다채로운 만큼 
새로운 정치학은 마키아빨리적인 것도 되지 못한다. 그것은 네로적인 것도 
아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학을 흉해서 로마가 불타고 있는 
동안 제금(提琴)을 켜고 있다고 말활 수 있올 것이다. 새로운 정치학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용서될 수 있다. 즉 그것은 제금올 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 로마가 불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35) 
VII. 서울대와 한국정치학회의 어른으로 후학들율 이끌다 
1. Ii'대학신문」 주간으로 새롭게 출발하다 
서울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그러니까 42 
세와 43세 이후， 별세할 때까지의 약 27년 남짓한 세월을 김영국 교수는 
대체로 학문연구자로서보다는 서울대와 한국정치학회의 어른으로서 생활 
했다. 대학행정가로서의 모습이 연구에 몰두한 학자로서의 모습을 압도한 
시기였다* 
35) 김영국 r새로훈 정치학에 대한 고찰J. 한국정치학회 훤 r현대의 정치학~(서울: 일 
조각. 19(4). 76쪽에서 다시 옮김. 
*앞에서 살폈듯， 김 교수는 명문과 명문으로 이어지는 학력올 가졌기에 엘리트의식이 강 
했다. 그래서 필자가 대학훤생 때부터 한국에서의 정치학 발달사에 관심이 있었기에 선 
배학자들에 대해 여찍보면 .‘제는 학부는 서울대 정치학과률 나왔지만 서올대 대학원에 
들어오지률 못해서 다른 데로 갔어 . 민 선생이 학문적으로 엄격하신 분이어서 시원찮다 
고 느끼시면 받아주지를 않으셨어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또 어느어느 선배학자들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 “게는 기초가 약해서 지금 뭘 썼다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씁하시곤 했다 이러한 김 교수에게 뜻밖의 느낌올 받았던 때는 필자가 김 교수 밑에 
서 1973년 9월에 전임강사로 발령올 받던 때였다. 필자가 ”선생님의 눈에 맞는 곳에서 
학위를 한 것도 아닌데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 라고 인사 올리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미국의 대학원 박사과정 프로그햄은 최소한의 수준올 유지하 
고 있기에 믿을 수 있어”라고 따뜻하게 말씀해주셨다. 필자는 필자에게 화위를 준 모교 
에 대해 긍지를 지니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이 말씀에 감격했다， 이때 선생님은 필자에 
게 또 하나의 뜻밖의 말씀율 해주셨다‘우리 나라에션 학자들이 실질파는 달리 너무 빨 
리 대가(大家)로 인식되는 홈이 있네”라고 입올 여신 뒤 그 보기로 경제학계의 큰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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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는 1973년 3월부터 19n년 3월까지 서울대 『대학신문』의 주간으 
로 봉사했다. 전임자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제 9대 국회의원이 되 
면서 학교를 떠나게 된 구범모 박사였다. 정쳐학과 입학으로나， 전임교원 
임명으로나， 김 교수의 후배인 구 교수는 김 교수를 높이 명가해 끔직히 아 
꼈다. “인간성에서나 학자적 자질에서나 김영국 교수만한 사랍이 어디에 
있나. 다만 양심적이고 마음이 고운 탓에 엄혹한 시국에 눌려 스스로 소극 
적 생활을 해 왔을 뿐인데， 뭔가 새로운 활동의 기회틀 마련해주지 않으면 
아주 위축되겠다고 판단해， 김 교수를 자신의 후임자로 천거했다. 그 무 
렵 한심석(韓κ、錫) 총장율 비롯해 서올대학교 집행부의 구 교수에 대한 신 
뢰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한 총장은 김 교수에게 주간직을 맡겼다. 구 교 
수의 예견은 적중했다. 한 두 해 전부터 조금씩 살아나던 활기는 새 일을 
맡으면서 더욱 왕성해진 것이다. 김 교수 스스로 이렇게 회상했다: “일반 
독자들과 달리 매주 토요일 저녁때쯤 신문을 먼저 받아보는 그 즐거움은 
아마도 신문제작에 참여한 사람 외에는 느낄 수 없을 것이며 일주일간의 
피로와 긴장도 스스로 풀려졌다 .. 56) u'대학신문』 주간직을 맡은 것을 계기 
로 1976년부터 2년 동안 전국대학신문지도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일했다. 
그 사이 1975년 1 학기를 마친 직후에서 1976년 2월까지 반년 정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에서 잠시 연구에 전념했다. 원래 스스로의 표현으로 프랑 
코화일 (Francophile)' *이던 그는 이때의 파리 생활을 무척 소중하게 회상하 
이던 어느 분올 거명하셨다. “그 사람이 이렇다 할 저슐도 없는데， 일찍부터 ‘한국의 케 
인즈’ 로 선전되어 장관에， 총장에， 요직올 거쳤지- 그런데 i한국의 케인즈’ 란 사람이 오 
늘날까지도 이렇다 할 저술이 없네. 그 원인은 너무 일찍 대가로 알려진 바람에 그것이 
부담이 되어 뭘 쓸 수가 없었던 데 있네. 뭘 써보아야 그건 도저히 명성에 걸맞는 작품 
이 될 수 없으니， 겁나서 못쓰게 됐던 것이지. 그래서 그 분 제자들이 방학 때 합숙하며 
그 분 이릅으로 책을 썼으나 그 명성에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하여 결국 출판올 그만 
두었다네 자네는 전임강사로 발령 받았으니 이때 많이 써서 매를 미리 맞게. 그러면 그 
뒤엔 윗올 써도 .발전하고 있다’ 는 평올 듣게 될 걸세 
36) 김영국 r유신체제와 대학신문J.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편 r대학신문(1975-77) 영 
인본J. 1986년 10월 15 일， 머리굴.2쪽. 
*김 교수는 프랑코화일올 자처한 데 잘 나타났듯， 생활에 귀족척인 면모가 있었다. 샤또 
브리앙 소고기 스테이크에 고급 프랑스 적($)포도주를 때때로 즐겼는데， 소고기 부위 
에 대해 아주 밝았다. 뒷날 심장수술올 받게 됐올 때， 평소에 소고기 스테이크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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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했다. 
이 무렵 김 교수는 평소에는 그것도 학문이냐는 취지로 경시(輕視) 했던 
지역연구(area studies)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예컨대， 
1976년 5월 31 일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지금 무엇보다도 아 
쉬운 점은 지역연구가 부실한 데 있을 것이다. […] 현대국가는 국제사회 
를 외면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 개별국가가 모두 우리의 경쟁대 
상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특정지역에 관한 몇 사랍의 전문가는 있 
어야 할 것이다”라고 쓴 것이다.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그의 평가도 훨씬 
더 긍정적이 됐다. 이것은 40대 중반의 그가 학문적으로 원숙해졌음을 의 
미했다. 
1977년 가을에 민병태 교수가 별세함에 따라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의 최 
고선임교수가 되어 학과를 이끌게 됐다. 이어 1978년 1월 1 일부터 1979년 
12월 31 일까지에는 서울대 학생처장으로 유신체제 말기와 10 . 26사태 직 
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서올대 학사운영 전반에 참여했으며. 1980년 8월 5 
일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9월 24일에 갑작 
스레 쓰러지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다 
행히 한 달 뒤 퇴원해 다시 학장직에 전념할 수 있었으나 1981 년 4월 19일 
에 다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심장수술올 제의하면서 
도 그것이 .모험적’ 일 수 있음올 덧불였다. 그러므로 주변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범모 교수가 수술을 받아들 
이도록 강력히 권하자 가족들도 모험올 결심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 
로끝났으며， 김 교수는 ‘제 2의 삶’을얻은것이나다름없었다. 이때 거의 
매일같이 문병한 이가 이홍구 교수였다. 김 교수는 자신이 소중하게 아끼 
던 후배 이 교수의 내방을 무척 즐거워했고 고마와했다. 
약 3주 뒤 퇴원하면서 제출한 학장직 사표가 5월 28일자로 수리되어 평 
드신 데서 온 병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물론 그 말이 의학적으로 타당한가의 여 
부는 필자로서는 전혀 모르겠다. 또 서양의 정치학자들 가운데 프랑스의 뒤베르제률 좋 
아했다 이렇게 프랑코화일적인 데가 있었지만， 김 교수는 배뱅이굿과 정선아리랑 동 우 
리 겨레의 갖가지 타령에‘ 그리고 바둑에 아주 농숙했던 데서 보였듯，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올 지극히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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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돌아옴으로써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진 그의 주위에 한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1982년 6월에 자신의 손 위 처남， 곧 사모님의 오빠되는 김상협 
(金相俠) 고려대학교 총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이다. 김 교수는 한편으 
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와했다. 그롤 꼭 “상협씨”라고 불렀던 김 교 
수는 “시기가 좋지 않은데， 상협씨가 잘 해야 하겠는데”라며 걱정하곤 했 
다. 이 무렵 “청와대가 김 총리를 권한 없는 의전(橫典)총리 대독(代讀)총 
리나 시켜서 김 총리 스스로 항의차 청와대를 방문하려 했으나 실세라는 
허화평(許和平) 정무수석비서관과 허삼수(許三守) 사정수석비서관 퉁이 
방해했다”는 소문이 나롤았다. 이 소문을 들은 김 교수는 “내가 좀 도와줘 
야겠는데”하면서， 자신이 청와대 정무비서실올 찾아가야 겠으니 방문을 주 
선하라고 필자를 비롯한 몇몇 학내외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채근했다. 김 교수가 청와대 정무비서실올 찾아가야 무엇하겠는가? 
모양만 우스워지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결국 필자가 나 
서서 “선생님， 전혀 성사가 되지 않으니 포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라고 하 
니， 언짧아했다. 몇 달 뒤. 12월에는 제자들과 후학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제 12대 한국정치학회 회장 경선에 입후보했다. 뜻밖에도 쉽지 않았다. 김 
교수가 “대학인은 대외활동올 자제해야 한다”는 신조에 따라 밖으로 나서 
는 것을 꺼렸었기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지도(認知度)가 높지 않음을 뒤 
늦게야 파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제 
시됐다. 이때 반드시 당선되니 끝까지 밀고 나가라며 용기률 섬어준 분이 
구범모 교수였다. “도대체 김영국 선생만한 이가 어디에 있는가. 학회장올 
해도 일찍 했어야 할 분인데，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라며 독려했다* 다 
‘상황의 심각성올 인정하신 뒤 검 교수는 필자를 부르시더니 .. 지금 과 교수돌 가운데 자 
네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랍이니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전 회훤들에게 우송하게 “라 
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검 교수가 순수한 학자여서 대외활동을 사실상 끊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김 교수를 모르는 회원이 많올 것이라는 점들올 솔직히 혈어놓은 뒤， 그러나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만큼 반드시 시류에 혼들림 없이 학회다운 학회로 
발전시킬 것인 만큼 꼭 지지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간곡하게 써서 전 회원들에게 보냈 
다. 결과는 11 표 차이의 신숭(辛勝)으로， 여섯 표만 상대방으로 옮겨갔어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16년 뒤인 1998년의 일이다. 필자가 제 29대 학회장 경선에 나서기 
앞서 우선 김영국， 구범모 두 은사님올 한자리에 모셔놓고 여춰보았다. 만일 두 분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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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히 선출되어. 1983년 1월 1 일부터 1983년 12월 31 일까지 한 해 동안 학 
회를 이끌었다. 이 시기는 세계의 정치학계에서나 국내의 정치학계에서 정 
치체계론， 정치발전론 등으로 대표되던 미국척 행태주의 정치화올 제치고， 
그 동안 미국적 행태주의 정치학에 눌려지냈던 국가혼이 다시 중요하게 연 
구되던 ‘국가학 부홍의 시기’ 였다. 김 교수의 수십년에 걸친 연구주제와 
일치하게 되어 훨씬 더 보랍있게 학회률 이끌었다. 
2. 이념교육에 관심을 쏟다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이 시기에는 새로운 내용의 학술척 저술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그저 다음의 세 방면으로의 집필이 있었올 뿐이다. 첫 
째， 교과서류의 책에 서문을 쓰거나 또는 『정치학요강』에 포함됐던 부분올 
요약하는 일이었다. 둘째 IF대학신문』에 기고하거나 좌담에 참석하는 일이 
었다. 셋째， 스트라우스에 대한 박사논문을 요약하거나 부연하는 일이었 
다 37) 
데 어느 분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올 생각이었다. 구 선생님의 즉각적 동의는 
예상했던 것이나 “외도했던 자네가 무슨 학회장이냐”고 나무랍하실 것 같던 김 선생님 
도 “당연히 나가야지”라고 하셨올 때는 놀랐다. 내가 학회장에 당선됐올 때 학준이 힘 
이 컸어. 편지 받아보고 마음올 정했다고 뒷날 나에게 인사한 사람의 수가 표차보다도 
훨씬 많았으니까. 이번엔 내가 자네를 도와줘야지 라고 덧불이셨다. 엄격하신 선생님에 
게도 이런 따뜻함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덕분에 필자도 
학회의 책임을 맡올 수 있었다， 
38) 첫 부류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정치학개론J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5). 그리고 이 책올 수정중보한 「신청치학개론J(서울; 서울대학교출판 
부. 1978). 예컨대~신정치학개론』에서 김 교수는 제 1편 「정치학의 기초」와 제 3편 
「정치권력론」올 집필했다. 김운태 김영국 공저 r정치학개론:JI(서울: 서울대학교출 
판부. 1976)에서 김영국 교수는 「정치형태론」과 「정치과정론」 및 「현대정치사상」을 
집필했다. 또 『현대정치학의 대상과 방법J(서울: 법문사. 1981)에서는 제 1 장 「서론」 
올 집필했다. 김영국 외l'한국정치사상J(서울: 박영사. 1991)에는 「서언」올 썼고， 
제 7장 「한말 민족운동의 계보」를 썼는데 제 7장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한국정 
치학회보』에 수록됐던 논문이다. 둘째 부류로는， 서울대학교 대화신문사 편광복 
30년. 시련과 극복의 역정J(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7). 서언 둥이 있다. 셋째 
부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미 자세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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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다음의 두 논문올 지척할 수 있다. 첫째 r한국정치학회보』 제 11 
집(1977) 에 발표한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화의 발전」이다. 둘째i'한우근 
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에 발표한 'Destutt de Tracy의 이데올로지론」이 
다 38) 드 뜨라시 (Antoine-Lou뻐 Claude Destutt de Tracy)는 18세기 후반과 19 
세기 전반 사이에 활동한 프랑스의 교육행정가이며 사상가였다. 그는 프랑 
스학술원 회원이 된 뒤 1798년에 발표한 논문 「사고능력에 관하여」롤 통해 
어느 사상가나 이론가에 앞서 처음으로 ‘이데올로지(ideologie) ’ 라는 표현 
을 쓰면서， ‘사고에 관한 학문’ 곧 이데올리지가 반드시 생겨날 것으로 전 
망하고 자기나름의 이데올로지 체계를 세웠다. 그 체계는 인식론에서 출발 
해 언어학 논리학 경제학 도덕학 입법학 물리학 기하학 미적분학을 포괄하 
는 것으로， 김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그 구상의 웅대함은 프랑스혁명 전의 
백과사전학파나 뒤에 실증철학을 완성하게 되는 꽁뜨의 그것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백과사전학파나 꽁뜨와 같이 큰 업적을 남 
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인의 정체를 찾기 위해 국민교육이론을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인 학자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 교수가 왜 국내학계에 매우 생소한 이 사람에 대한 논문올 썼는지는 
궁금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김 교수의 저술을 보면 짐작이 간다. 이 시기 
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1984년 §월 14일부터 별세하실 때 까지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안에 세워진 현대사상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혔는 
데， 이 연구회는 1980년대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특히 운동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이론들 또는 사상들에 대한 연구와 대안제시 둥에 관심을 쏟았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속된 표현으로， ‘반체제사상’ 또 
는 ‘급진적 변혁사상. 동의 본질올 분석하고 건전한 민주주의이론을 정립 
해 교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을 올바르게 
이끈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김 교수의 그러한 활동은 아마도 
드 트레시의 국민교육론에 영향받은 것인지 모른다. 
구체척으로 말해， 김 교수는 문교부 학술연구보고서로 마련된 「대학사상 
38) 이 논총은 지식산업사에서 1981 년 1 월에 출판됐다. 김 교수의 글은 이 논총의 776-
789쪽에 있다. 김 교수는 한우근 교수의 학문과 인품을 폰경했다. “한 박사가 ( ... ) 
한 박사가 […r라는 말율 자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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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현황과 문제점J (1982년 12 월)， r국가이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984년 6월)， r현대급진사상의 계보J(1987년 8월)， r사회변동과 정신교 
육정립을 위한 연구J(1989년 8월) 등， 이른바 연구프로젝트들올 이끌었다. 
또 마르크스의 저작들의 역서들에 대한 서평율 쓰기도 했다. 첫째， 데이비 
드 맥 렐 런 (David Mclellan) 의 1be 1boμ!ght oj’ Kαrl M，αI'X: An Inteφretatioη 
(New York , 1971)을 신오현(申午鉉) 교수가 『칼 마르크스의 사상dI (서울: 
민음사， 1982)으로 번역한 것을 서평했다. 둘째， 멜빈 레이더 (Melvin 
Rader)의 Mmπ's1.ηteφretatioη ofHistoη애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979)를 이용필(李容弼) 교수가 『마르크스사상의 구조: 이론적 비판dI (서 
울: 교육과학사， 1983)으로 번역한 것을 서평했다. 셋째， 쉴로모 아비네리 
(Shlomo Avineri) 의 1be Social and Political 1boμ~ht of Karl Mar.쳐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8)를 이홍구 교수가 『칼 마르크스의 사회사 
상과 정치사상d1(서울: 까치， 1983)으로 번역한 것을 서평했다. 넷째， 데이 
비드 맥렌런의 Marxism After Maπ(New York , 1979)를 안택원(安澤源) 교 
수가 『마르크스주의 논쟁사.! (서울: 인간사랑， 1986)으로 번역한 것을 서평 
했다 39) 마르크스에 관한 주요 저작들을 다룬 이 네 편의 글들은 마르크스 
의 정치철학에 대한 김 교수의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김 교수는 대체로 마 
르크스의 사상이 휴머니즘에서 출발했으나 그 사상이 폭력혁명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독재주의와 같은 것으로 이해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역시 이념교육과 연관된 김 교수의 논문들 가운데 논의되어야 할 논문은 
1985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마련한 「현대사회와 국가」라는 대주제 아 
래 발표된 「현대국가의 기본문제 : 산업화와 관련해서」이다.애) 그는 이 글 
의 결론에서 “산업화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 나라는 아직도 탈산업화사회의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그 까닭에 우리에게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의식올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국 
39) r현대사조의 이해J III(서올: 평민사. 1984). 187-201 쪽l'현대사조의 이해J II (서울 
대왕사. 1983). 107-120쪽 r현대사조의 이해~ rv(서울. 형셜출판사， 1985). 9-24 쪽; 
『현대사조의 이해~ vn(서울‘ 형셜출판사. 1987). 87-1(μ쪽의 순서대로 실려 있다. 
40) 이 논문은 『현대사회와 국가~(서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년 11 월). 23-.33쪽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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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신앙을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 
른 한편에 있어 합리적 셜득방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 
은 날이 갈수록 중대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네오마르크시픔의 국가론 
에 대한 독서충이 증대”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껄득력 있는 건전한 국 
가관이 창출될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매듭지었다. 
이어 김 교수가 1991 년에 대왕사를 통해 출판한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을 지적활 수 있다. 이 책은 「서론」에 이어 제 1 장 「한국학생운동의 
성격J. 제 2장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고찰J. 제 3장 「외국의 학생운동:60 
년대 스튜던트 파워와 신화파J. 제 4장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와 학생운동 
의 방향J.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됐다 r결론」에서 , 그는 “민족주의와 민 
주주의률 사상적 원류로 하는 한국학생운동은 순탄치 못했던 현대사 속에 
서 끊임없이 선구자적 역할을 자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학생운 
동윤 한국민주화의 견인차로서 그리고 분단극복의 첨병으로서 공헌올 한 
점도 적지 않다”고 명가한 뒤， “그러나 운동논리와 실천방법상의 오류로 
말미암아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비판하고， “오늘날 학생운동에 
가장 절실한 것은 자기반성과 변혁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운동논리의 다원파와 운동방법의 비폭력 
화”를제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가 1997년에 발표한 「통일독일의 정치교육실태에 관 
한 연구」를 지척할 수 었다. 이 글윤 통일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의 내용과 목 
표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에 주는 의미률 겹토했다. “독일의 경 
험들은 통일올 향한 우리의 정치교육을 위해 바랍직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 대 한다” 고 덧붙였다 41) 
3. 서물대 대학원장과 부총장 시절 
김 교수는 1987년 2월 11 일부터 1989년 5월 9일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 
학대학 정치학과가 주동이 되어 개셜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셜 한 
41) 이 논문은 『한국정치연구J(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한국정치연구소) 제 6호， 
277-297쪽에 있다. 결론은 297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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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치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1987년 9월 1 일부터 1989년 1훨 31 일까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으로. 1989년 2월 1 일부터 1991 년 8월 18일까지는 서 
울대학교 부총장으로 봉사했다. 1987년 12월에는 대학의 교육공무훤으로 
서 30년 근속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올 대통령으로부터 수훈했다. 그 
사이인 1988년 9월초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세계미래학연합회 
(WFSF) 제 10차 총회에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다. 귀국 직후 『대학신 
문』에 발표한 기행문 「중국미래학회 동향J (1988년 10월 31 일) 및 「중국의 
대학 대학생J (1988년 11 월 7일)에서 그는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에서도 
미래학회를 조직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고 썼다. 실제로 이듬해 
한국미래연구학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또 주로 서울대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1991년에 발족시킨 사단법인 한국현대중국연구회 
의 이사장으로도 추대됐으며， 이 연구회가 1993년 10월 8일과 9일 이틀동 
안 베이징에서 주최한 한중포럼 제 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기도 했 
다 ... 
김 교수는 1990년 6월에 회갑올 맞이했다. 제자들과 후학돌이 ‘인산(仁 
山) 김영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훌 구성해 『인산김영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정치학의 전통과 한국정치」를 1990년 6월에 박영사에서 
출판했다. 33명의 필자들이 30편의 논문을 기고했는데 r정치사상」 분야， 
「국가론파 정치이론」 분야 r비교정치와 국제정치」 분야 r남북한관계와 
사회주의국가의 변화」 분야 r한국정치」 분야 둥으로 편집했다. 당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인 구범모 교수가 「하서(寶序)J를 썼다. 구 
‘필자는 이때 미국 우드로윌슨 국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워싱턴 D.C 에 머물고 있었는 
데 초청올 받아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 다시 미국으로 률아가려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더 
니 많지 않은 액수의 미화를 주시며 “김포공항에서 환금해 갖고 나온 미화 가운데 남은 
것인데， 미국에 가면 UCLA에서 공부하고 있는 둘쩨 아들〔창완〕에게 송금하라”고 말씀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받았다. 몇 시간 뒤 선생님째 작별인사를 융 
혔더니 정색올 하시며 “자네， 그 돈 꼭 보내야 하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몹시 서 
운했다. “선생님， 제가 이 돈올 먹고 떨어질까봐 염려되셔서 그러십니까”하고 좀 거칠 
게 말씀 올렸더니， 껄걸 웃으시면서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바쁜 사람이라 잊어버렬 
까봐 그랬던 거지”라고 대답하셨다. 워싱턴 D.C 에 도착하자마자 써주신 주소로 곧바로 
송금하고 천화까지 걸어 아버님께 꼭 보고 드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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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김 교수는 그 휘몰아치는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그 중요한 역사의 
길목마다， 바깥 외풍과 유혹에 통요되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칼날 같은 판 
단력으로 학문의 세계라는 자기의 외길 인생올 지켜왔다”고 치하했다. 구 
교수는 “김 교수의 성품은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변해도 그 만상을 규율하 
는 변하지 않는 실질을 찾는 것을 좋아했고， 변덕스러운 시류와 유행을 쫓 
는 것보다 불변의 본래 모습을 지키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지적했는데， 신 
라호텔에서의 회갑기념연에 참석한 하객들 대부분이 정확한 지적이라며 공 
감했다 
김영국 교수에 대한 구범모 교수의 애정이 두터웠듯， 김영국 교수의 구 
법모 교수에 대한 애정 역시 두터웠다. 구 교수가 정계로 나간 뒤， 정치상 
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범모가 무사해야 할 터인데”하며 걱 
정하곤 했다. 때때로 구 교수와 만나고 돌아온 뒤에는 “범모가 그러는데 
하며， 구 교수의 말올 전하면서 화제로 삼곤 했다. 김 교수의 이러한 표 
현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김 교수는 심지어 동료 
인 서울대의 어느어느 교수들에 대해 말여 나오면 “게? 게는 라스칼이지” 
라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스칼’ 윤 물론 rascal 로， 불한 
당， 악당， 깡패라는 뜻이다. 여기서 엿보이듯， 김영국 교수의 사랍평가는 
엄격했다. 그만큼 김 교수의 도덕적 기준은 높았다 김 교수의 공적 사적 
생활을 두루 알던 구 교수는 “부정이라곤 조금만큼도 용납하지 않은 성직 
자와 같은 분”이었다고 회고하곤 했다* 이듬해인 1991 년 7월 16일에 실시 
된 제 19대 서울대학교 총장선거에 입후보해 네 후보 가운데 차점을 기록했 
다. 서울대 전체 교수 1 ， 131 명 가운데 1 ， 026명이 참가해 2인연기명방식으 
로 진행된 투표에서 전임 부총장인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의 김종운(金鐘 
*필자가 직접 목격했먼 비화롤 소개하겠다. 1975년파 1977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의 정 
치학과 교수 공채 때， 서방세계의 어느 한 명문대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은 사랍이 원서 
를 낸 뒤 대학신문사 주간실로 검 교수흘 찾아와 그때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든 봉 
투를 놓고 갔다， 김 교수가 곧바로 그 사실을 알곤 글자 그대로 대노하면서 돌려보낸 
뒤， 그 이후론 그 사람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 [980년과 1981 년 사이의 정치학과 교수 
공채 때는국가안전기획부가어느특정 후보를뽑으라고끈질기게 압력올가했다. 그때 
사회과학대학장이던 김 교수는 끝내 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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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 교수가 638표롤， 김영국 교수가 566표를 전용훤(田洛元) 교수가 449 
표를， 이광호(李光錯) 교수가 361표활 얻었다. 규정에 따라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 두 사랍이 정부에 추천됐다. 정부는 관례에 따라 최고득표자인 
김종운 교수를 8월 14일 총장에 임명했다 42) 이처럼 총장 경선에서는 뜻올 
이루지 못했으나. 1995년 8월 31 일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외교학과를 
통틀어 처음으로 정년퇴임하는 영예로운 기록올 세웠다. 주요 언론매체들 
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외도하지 않고 학문의 외길을 걸어온 그의 학자 
적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섬) 그 해 11 월에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그 뒤에 
도 서울대 명예교수로서， 서울대학교 정치학파동창회 5대 회장으로， 그리 
고 1996년 11월 5일에 발족된 서울대학교 정치 · 외교학과총동창회 초대 
공동회장으로 봉사했다. 1999년에 들어서면서 김 교수의 건강은 나빠져가 
고 있었다. 이 해 몇몇 원로학자들이 그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추천 
했으나 선출되지는 않았다. 이 일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그는 이듬 
해인 2000년 1 월 26일에 별세했다. 향년 70세의 아까운 연세였다. 사모님 
과 2남 1녀를 비롯한 유족들의 슬픔 속에， 그리고 비보에 접하고 운집한 
수많은 지인(知A)들과 제자들 및 후학들의 애도 속에 삼성의료원에서 발 
인해 화장으로 치러진 뒤， 구범모 교수의 발의가 받아들여져 서울 서초구 
의 능인선원에 유골유회가 모셔졌다. 
VIII. 맺음말 
이상에서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자로서의 반세기를 주로 수학(修學)과 연 
구， 그리고 강의 및 저술들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제까지의 설명을 요약하 
기로한다. 
그의 정치학자로서의 활동 시기를 여섯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단계 
는 1949년 9월부터 1954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서 정치 
42) r동아일보J. 1991 년 7월 17 일. 
4.3) 위와 같음. 1995년 8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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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공부하던 예비척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는 정치철학과 정치제도학올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정치학의， 특히 유럽중심의 정치학외 세례롤 받았 
다. 이 시기에서 중요한 구분윤 1952년 10월에 이뤄졌다. 민병태 교수의 
부임으로 그는 민 교수률 통해 라스키와 매키버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 
국가학에 접하게 되고 또 민 교수의 사랑올 받게 된다. 
둘째 단계는 1954년 3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화파 석사과정에 입학 
한 때로부터 1958년 8월에 시카고대학교 대학훤 정치학과에 유학할 때까 
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는 국가다원론에 관한 주요 저서들올 번역함 
과 아울러 국가다원론올 중심으로 몇 면의 논문들올 발표했다. 한 마디로， 
그는 국가다원론자였다. 그리고 마첨내 민 교수의 강력한 추천으로 서울대 
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의 전임강사로 기용됨으로써 민 교수의 학통올 이어 
받을 후계자로 발돋옴했다. 
셋째 단계는 1958년 8월부터 1%4년 2월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 
는 정치철학론올 강력히 제창한 스트라우스 교수로부터 강한 영향올 받았 
으며 그리하여 스트라우지언， 곧 스트라우스학파의 일원이 됐고， 전통적 
정치학 방면의 연구를 더용 깊이 했다. 곧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서양의 철학， 또는 정치철학을 자신의 일차적 전공으로 삼은 것 
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방면에서 개척적인 연구업적을 남겼고 또 강의했 
다.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를 합친 약 10년이， 그러니까 만 24세 때부터 만 
34세 때까지의 약 10년이 그의 정치학연구에서 가장 활발했고 ‘천재 김영 
국’ 의 인상을， 그리고 ‘한국의 정치학계를 이끌어갈 대석학’ 이 되리라는 
기대를 주변에 각인시켜준 시기였다. 
넷째 단계는 침잠의 시기이다.1%4년 3월부터 1970년 여름까지의 이 시 
기에 그는 국내의 정치적 여건에 영향받아 심리척으로 위축됐다. 만 34세 
에서 만 40세에 이르는， 학문적으로 매우 생산적일 수 있는 이 황금의 시기 
에 그는 시대적 상황의 회생자가 된 것이다. 
다섯째 단계는 회복의 시기이다. 1972년에 스트라우스의 정치학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통과되고 동시에 정교수로 승진하는 것올 계기로， 그는 학 
문적 열정과 실력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박사학위논문이 그 이 
후 그의 학문활동의 원천이 된다. 말하자면， 스트라우스라는 스숭의 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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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祖述者)로서의 역할올 수행했던 것이다. 
여섯째. 대학과 학계의 어른으로서의 시기이다. 대체로 1973년 3월에 서 
울대에서 『대학신문』 주간직을 맡게 된 이후 그는 학생처장， 사회과학대학 
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올 차례로 맡아 서울대의 지도적 대학행정가 
로 자리잡았으며 1983년도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정치학계를 이끌었다. 
그러면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은 어떤 내용이었나? 김 교수의 정치학은 
스승 민병태 교수의 정치학의 뼈대인 국가다원론올 공부하고 번역하고 수 
용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 점에서 그의 정치학윤 이미 전통적 연구방법 
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전통적 연구방법에 대한 그의 믿음은 스트라우스 
교수의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수용하는 파정에서 더욱 굳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일차적으로 정치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스트라우지 
언이 됐다.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주고 신장시켜 
주며 동시에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선(善)올 실현시키는 수단이면 
서 과정이며， 따라서 정치에 대한 판단은 철학적이며 이상주의적이며 당위 
론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이상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은 ‘합법적’ 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김 교수의 정치학은 보 
수척 성향이 강했다고 할 것이다. 
김 교수는 이처럼 전통적 정치학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과학적 정치학 
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전통척 방법이 정치학연구의 대종이기는 하되 
과학척 방법은 전통적 방법만으로 셜명되지 않는 부분의 연구를 보완해 줄 
수있다고믿었다. 
